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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스타트업은 창조경졔의 핵심 

글로벌 산업에서 기존방식으로의 혁신 고갈로 인한  신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ITC(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간의 융합은 오늘날 신시장 창출의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산업과 융합한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스타트업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의해 정보와 인적 

자원이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빠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신시장을 개척하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함으로써 혁신경제를 주도.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디어 주도 경제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창조경제 등 혁신경제모델에 연관되어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민간참여 유도형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 ICT 산업의 발전과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스타트업(Startup) 즉 창업을 

장려하고 있음 

 

나) 스타트업에서 디자인의 중요성 부각 

과거에 매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디자인을 

접근했기때문에 테크놀로지가 우위였으나, 더 빠른 CPU 와 더 많은 

메모리를 탑재하면서 더 나은 경험을 원하게 되었고, 2010 년에 

들어서면서는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고객의 

새로운 경험, 행복한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디자인의 비용이 들어가는 관점에서 더 나은 이익을 만들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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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모바일 기기에서 보내게 되면서 더 많은 

사용량을 가진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사용량을 

가진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모바일 시장에서 사용자들의 니즈를 해결하고 

새롭고 행복한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디자인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림 1>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사용자 증가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대에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매력적인 

구매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첨단 기술보다는 사용성 및 

편리성(사용자 조작 환경 UI·UX), 차별화된 디자인의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을 선호하기 시작. 이제 디자이너는 단순히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심미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디자인 마인드로 

스타트업에 뛰어들어 들 수 있는 시대. 

 

이에 과거에 부수적 가치로 취급받았던 디자인이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개발의 전 과정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새로운 

개발 문화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디자인을 

비용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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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성공한 스타트업인 숙박 공유앱 Airbnb의 창업자들도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리즈디를 졸업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임. 

국내에서도 디자이너 출신이 창업한 “우아한 형제들”의 ‘배달의 민족’, 

공학과 경영이 접목된 VCNC의 ‘비트윈’ 등의 기업 성공사례가 있음. 

 

다)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구인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정부 지원사업 및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등에서도 스타트업의 경쟁력의 

핵심이 디자인 중요성의 인식이 아직까지 해외대비 부족하여 디자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  

 

국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로 이루어진 소규모 

팀에서 호흡이 이뤄지는 플레이이지만, 주로 기술중심의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아직까지 디자인을 전과정에서 고려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내 스타트업 결과물이 사용자 경험 

만족도에서 우위를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IT 업계에서 시작되고 높은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은 

기획자에 비해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구인난에 시달림. 

적은 자본금에 젊은 창업멤버들의 지분참여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 

디자이너에게 매월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정식고용도 어렵고 디자인회사에 

외주를 주기도 자금이 부족.  

 

국내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교류 및 작업 공간 지원 혹은 스타트업이 

보유하지 못한 인력자원 부분의 컨설팅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추진 중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스타트업을 위한 구체적인 디자인 

인력지원이나 교육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되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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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UI·UX 디자이너가 부족 

최근 수요와 공급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ICT 산업에서의 

디자인융합은 분야별 기획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가 팀을 이루어 융합 

활동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어플리케이션의 제작과정은 크게 기획과 제작, 그리고 유통으로 나눠지며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와 융합 활동을 하기도 

하고 기획자가 개발자를 겸하기도함.  

 

하지만 독특한 이미지나 그래픽을 원하는 소비자의 특성상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UI·UX 디자인을 고려하였을 때 기획 단계부터 

개발까지 디자이너와의 융합은 불가피하며 디자이너의 영역 또한 단순히 

시각적 매력을 부여하는 디자이너 고유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융합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 따라 그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해마다 많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생기고 사라지지만 어플리케이션과 웹을 

디자인하는 멀티미디어 디자인회사는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디자인 에이전시가 포화상태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스타트업을 

위한 디자이너의 수요는 크지만, 디자이너 자체가 스타트업을 위한 디자인 

기술을 가진 디자이너군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UI·UX 디자인 전문가는 

부족함. 

 

디자인계가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디자이너 주도로 

이루어진 몇몇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디자인계가 

다른 업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 기획자와 디자이너, 

개발자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이에 

기존에 디자이너가 보유한 학문적인 전문성, 창의성, 개인역량의 기본 

가치에 융합적 역량과 스타트업 역량을 추가하면 가치 창출이 배가되도록 

디자인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조경제의 견인차가 될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 디자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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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방법 

가) 연구 목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구체적인 활용을 제시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 방법 

� 글로벌 스타트업 현황조사를 통해 스타트업 유망업종을 어떻게 분류하고 

조망하는지에 대한 트렌드 조사를 통하여 지원 방안 방향성을 분석. 

이에 따른 국내 스타트업 현황조사에서 국내 스타트업 설장 육성하기 

위한 필요 사항 및 스타트업의 성공을 가름하는 벤쳐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스타트업의 디자인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 분석. 

� 국내외 스타트업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디자인 

지원방안에 대한 방향성 및 구체적 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요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디자인 연계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내의 디자이너 참여 비율과 스타트업 구인 구직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의 니즈를 도출함. 

� 디자인 연계형 스타트업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이를 위한 성과 측정요소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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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및 국내 스타트업 현황  

1 글로벌 스타트업 현황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 B2C 스타트업의 강세, SW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꾸준함. 전통 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한 스타트업들의 약진.”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실리콘밸리에 기반한 기술과 자본 등의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업계 전 분야에 걸쳐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인구(노동력,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제조), 이커머스, 

온디맨드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인도의 경우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와 ICT 

기반의 풍부한 인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스타트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미국 벤처캐피탈 전문 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의 유니콘 기업(비상장 기업 중 

기업가지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통계를 보면,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온디맨드 등의 스타트업과, SW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소프트웨어(생산성 도구 등),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의 스타트업 그리고 

전통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하드웨어(제조),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상위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음. 

 

가) 산업별 대표 스타트업 - CB인사이트 기준으로 상위 10개 분야 각 투자 

상위 2개사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 빅데이타 (Big Data) : Palantir Technologies, Cloudera 

•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 : 페이팔 마피아 중의 1인인 

피터 티엘이 창업한 빅데이터 전문 회사.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함. CIA, FBI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음. 

• 클라우데라(Cloudera) : 하둡기반의 빅데이터 솔루션 제공 기업. 대용량 

데이터 분석, 처리 서비스를 기업고객에게 제공 및 교육하는 데이터 

컨설팅 기업. 인텔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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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및 마켓플레이스(eCommerce/Marketplace) : Airbnb, 

Flipkart 

• 에어비앤비(Airbnb) : 브라이언 체스키아와 조 게비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온라인 숙박 공유 회사. 유휴 공간을 거래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기업. 

• 플립카트(Flipkart) : 인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시장 1위의 B2C 온라인 

쇼핑몰. 

� 핀테크(Fintech) : Lufax, Stripe 

• 루팩스(Lufax) : 중국 핑안보험의 계열사로 중국 최대 P2P 대출 플랫폼.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 상장을 

노리고 있음. 

• 스트라이프(Stripe) : 온라인 결제 플랫폼 회사. 제공하는 결제 API를 

통해 모바일 등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 

개발자를 위한 결제 서비스라는 모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드웨어(Hardware) : Xiaomi, DJI Innovations 

• 샤오미(Xiaomi) : 중국 킹소프트 출신의 레이 쥔이 창업한 스마트폰 

제조 기업. 중국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삼성, 레노버 등과 함께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초기에는 자사의 안드로이드 커스텀 UI인 MIUI를 

탑재한 저가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삼았으나,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제품을 출시하는 종합 가전 업체로 발전하고 

있음. 

• 디제이아이(DJI Innovations) : 중국 심천에서 시작된 소형 무인 

비행체(드론) 전문 기업. 샤오미와 함께 중국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대표적 기업이며, 드론 기반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전 세계 

민간 드론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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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Healthcare) : Theranos, Intarcia Therapeutics 

• 테라노스(Theranos) : 엘리자베스 홈스가 창업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피  

한방울로 최대 200여 가지의 의학검사를 매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함. 하지만 현재는 일부 결과가 과장 또는 

왜곡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인타르시아 테라퓨특스 (Intarcia Therapeutics) : 미국의 제약 회사. 

당뇨병 치료 키트 등을 개발하고 있음.  

�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Internet Software & Services) : Dropbox, 

Spotify 

• 드롭박스(Dropbox) : 파일 동기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온라인 

파일 공유 서비스. 드류 휴스톤과 아라시 페르도시가 2007년 창업함. 

와이 컴비네이터의 대표 포트폴리오 기업. 

• 스포티파이(Spotify) :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는 Spotify를 

통해서 계약된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음. 음악 사이사이 제공되는 

광고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음. 

� 온디맨드(On-Demand) : Uber, Didi Kuaidi 

• 우버(Uber) : 2009년 설립된 운송 서비스 전문 기업. 고용된 또는 

서비스에 등록된 운전자와 운송서비스가 필요한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현재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AirBnB와 함께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힘. 

• 디디 콰이디(Didi Kuaidi) : 2015년 중국 내 택시 호출 서비스 1, 2위 

업체인 Didi dache와 Kuaidi Dache의 합병으로 생긴 법인(합병 후 독자 

브랜드 유지). Uber와는 달리 택시 라이센스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함. 

중국 택시 기사 중 80%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며, 서비스 점유율은 9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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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Social) : Snapchat, Pinterest 

• 스냅챗(Snapchat) : 미국의 10대를 대상으로 한 버티컬 SNS. 스탠포드 

출신의 에반 스피겔과 바비 머피가 만들었음. 사진과 동영상의 단순 

공유가 아닌 사용자가 콘텐츠의 공유 기한을 한정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함. 페이스북 등의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유명함. 

• 핀터레스트(Pinterest) : 사진과 이미지 기반의 버티컬 SNS. 벽에 관심 

있는 사진 등을 핀으로 꼽는 모습에서 서비스 아이디어가 시작됨. 

사용자가 웹상에서 찾은 이미지 등을 자신의 페이지에 쉽게 수집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 기업가치 상위 20 개(단위 : 10,000,000,000$) 

 

 

<그림 3> 분야별 기업가치 총액(단위 : 1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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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분야별 기업가치 총액(단위 : 10,000,000,000$) 

 

 

<그림 5> 국가별 기업가치 총액 (단위 : 1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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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 스타트업 디자인 관련 이슈 

�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필수조건 – 디자인 

과거에 매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써 디자인에 접근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우위였으나, 더 빠른 CPU와 더 많은 메모리를 

탑재하면서 더 나은 경험을 원하게 되었고, 2010년에 들어서면서는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되면서 고객의 새로운 경험, 

행복한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 이로 인해 

디자인의 비용이 들어가는 관점에서 더 나은 이익을 만들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 

사용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모바일 기기에서 보내게 되면서 더 많은 

사용량을 가진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더 많은 

사용량을 가진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모바일 시장에서 사용자들의 니즈를 

<표 1> 분야별 대표 유니콘 (상위 10 개 분야 각 투자 상위 2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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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새롭고 행복한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디자인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하고 있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통해 디자인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증명한 이래,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근래 들어 스타트업에서 디자인은 부수적인 요소가 아닌, 필수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관점이 비용에서 투자로 바뀌고 있음. 

KPCB의 디자인 파트너이자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총장인 존 

마에다(John Maeda)는 최근 '디자인 인 테크 리포트 2015'(Design in 

tech report 2015)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실리콘밸리 IT·테크 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기여하는 디자이너들의 가치 창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 테크 기업의 디자인 회사 인수합병 가속화  

 

<그림 6> 2015 DesignInTech 

 

디자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관심은 디자인 기업의 인수로 이어지고 있음. 

페이스북과 구글은 각각 Sofa, Hotstudio, Teehan+Lax(이상 페이스북)과 

Gecko Design(이상 구글) 등을 인수하였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페이스북의 Sofa와 Hot Studio 디자인회사, 

플렉트로닉스의 디자인에이전시 Frog Design, 구글의 Miko & Maaike 

디자인 회사 인수합병 등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에서도 디자인의 요구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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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들의 파트너로 디자이너 영입 

최근엔 VC들도 디자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표적 VC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심사 등을 위해 

디자이너를 영입하고 있음. KPCB가 디자이너 1명을 파트너로 기용했고 

구글 벤처스에서는 5명의 디자이너가 파트너로 일하고 있음. 지난해 

야후·구글 출신의 UX 디자이너 아이린 에이우(Irene Au)는 코슬라 

벤처스의 디자인 실행 파트너(Design Operating Partner)로 발탁되었음.  

VC의 디자인 파트너들은 투자 대상 테크 스타트업의 UI·UX 등 디자인 

능력을 평가해 VC의 투자 결정에 기여하고 투자 기업에겐 디자인 조언 

및 지원을 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겸비 능력 필요 

 

<그림 7>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능력의 겸비 

 

최고의 테크놀로지 회사의 110명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33%에 해당했고,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사람은 50%에 달하였음. 

디자이너에게 코딩 스킬이 필요한가에 해당하는 조사에서는 93.5%에 

해당하는 375명의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현재 

Codacademy 에서는 23milon 사용자가 코딩을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42.7%가 디자이너인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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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비율이 20%이상으로 상승하는 추세 

과거에는 1:30에서 1:15의 비율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구성이 

테크기업에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1:4에서 1:5의 비율로 

구성되어가는것이 추세임. 

� 디자이너의 스타트업 공동창업 성공 증가 

플리커, 유투브, 비메오 등에 머물렀던 디자이너가 공동창업자인 유명 

스타트업은 2010년 이후 크게 늘어 텀블러,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등 

30여 개 가깝게 늘어났음. 이중 에어비앤비는 255억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 유니콘 기업. 

2008년 금융관리 앱 Mint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성공한 

뒤에 모바일 분야의 디자이너 스타트업 공동 창업의 성공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8> 디자이너의 창업 증가 

 

� 2013년 이후로 VC에 의해서 대규모로 투자받은 5개의 

디자인스타트업기업 팹닷컴(Fab.com), 핀터레스트(Pinterest), 

에어비앤비(Airbnb), 바이스 미디어(Vice Media), 

린다닷컴(Lynda.com)이 출현하면서 디자인 공동창업의 성공이 

증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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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2 국내 스타트업 현황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2009년 말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시작된 이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함. 쿠팡, 티몬,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의 소셜커머스 스타트업들과 

소셜서비스(카카오톡 등) 그리고 다수의 게임 스타트업(선데이토즈, 4:33 등) 등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이끌었음. 

현재 국내스타트업 생태계는 초기부터 이끌어온 커머스, 소셜, 게임 스타트업 

외에도 공유경제, 헬스케어, 핀테크, IoT/하드웨어(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여 생태계의 양적, 질정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음. 

이와 더불어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대학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민간 창업 공간 등의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서 단군이래 가장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음.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커, 컴퍼니 빌더)들은 TIPS 등의 정부 자금 운용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숨통 

틔워주고 있음. 또한, 다양한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컨설팅, 행정, 법무, 인사 

등)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 외적인 면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대학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은 청년 실업 해결과 학문과 실무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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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괴리감 해결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음. 대학은 학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 학과와 창업 전공으로 창업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창업 

동아리 지원으로 학생들이 실제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거친 학생들이 실제 

창업을 실행할 경우 학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창업 휴학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음. 

정부기관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축구 구단으로 보면 대학은 유망주를 발굴하는 유소년 시스템, 

포워드는 창업가, 미드필더는 엑셀러레이터와 VC 등의 민간 기관이라 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팀의 후방을 책임지는 수비진과 골키퍼라고 할 수 있음. 현재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정부기관은 투자 펀드 등의 자금지원, 규제 개혁 

등의 정책 지원, 창조경제 혁신 센터 등의 공간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최후방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민간(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등), 대학, 정부기관의 활약은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창업과 스타트업 취업 등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조사한 2015년 스타트업 트렌트 리포트에 따르면 

대기업 재직자는 작년보다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40.7%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변한 비율(12.8%)에 비해 세 배가량 많았음.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은 33%로 그렇지 않은 비율(20%)보다 

높았음. 대학 졸업 예정자의 경우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23.6%로 

대기업 재직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전년 대비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된 비율(28.1%)은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된 비율(12%)보다 

약 두 배 높았음. 스타트업에 취업하려는 수준은 27.6%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15.5%)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창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됐음을 보였음. 

2015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좋은 

영향(청년 취업 등)을 끼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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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창업 학과(강좌) 관련 통계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11> 창업동아리 관련 통계 (자료 : 중소기업청) 

 

가) 산업별 대표 스타트업 

� 전자상거래 및 마켓플레이스(eCommerce/Marketplace) : 쿠팡, 

미미박스, 비투링크 등 

� 푸드테크(Foodtech) : 배달의민족, 망고플레이트, 포잉 등 

� 핀테크(Fintech) : 두나무, 비바리퍼블리카, 한국 NFC 등 

� 소셜(Social) : 빙글, 스타일쉐어, 블라인드 등  

� 사물인터넷 및 하드웨어(IoT/Hardware) : 비트파인더, 엔싱, 직토 등 

� 헬스케어(Healthcare) : 휴이노, 와이브레인, 헬스웨이브 등 

� 콘텐츠(Contents) : 레진, 리디북스, 피키캐스트 등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쏘카, 파크히어, 마이리얼트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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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내 스타트업 지도 (자료 : 스타트업 얼라인어스) 

 

나) 국내 스타트업 디자인 관련 이슈 

� 갈수록 커져가는 디자인 이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디자이너는 개발자와 기획자(사업 분야 포함) 

다음으로 인식되어 왔음. 스타트업 생태계 초기에는 스타트업에 익숙한 

BCG, 멕켄지 등 해외 유명 컨설팅 펌 출신 또는 미국 유학파 출신의 

비즈니스 기반 기획자가 각광을 받았으며, 이후 시장의 성숙 발전이 

시작된 후에는 개발자 출신들이 각광을 받았음. 

하지만 스타트업 생태계가 보다 성숙 발전된 현재에는 디자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배달의 민족과 같은 

디자이너 출신이 창업한 성공한 스타트업도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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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시제품 제작에 집중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음. 하지만 서비스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최종 사용자와의 접점이 확대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디자인이 

본격적인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함. 

특히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스타트업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는데,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기술이 아닌 디자인 역량이 

중요해지기 때문임. 실 예로 사용자들에게 레시피를 제공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해먹남녀의 경우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앱 체류시간 등의 

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그림 13> 해먹남녀 앱의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 적용 사례 

 

이러한 상황속에서 점차 많은 스타트업들이 디자이너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순 멤버가 아닌 코파운더로 참여하는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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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쳐캐피탈(VC) 인터뷰 

가) 인터뷰 대상 개요 

� 인터뷰 대상1 – 퓨쳐플레이 류중희 대표 

특허, 재무, 디자인, 연구개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중심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컴퍼니 빌더, TechUP program을 

통해 ICT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인프라, 네트워크 및 초기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나갔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에 시드 투자, 현재 10여 개 이상의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HCI/UX부터 Deep Learning, IT 

Healthcare 등 High-Tech 분야에 집중한 기업을 지원함. 

� 인터뷰 대상2  - 케이큐브 벤쳐스 이인배, 주종호 심사역 

인터넷, 모바일, 게임, 기술기반 기업,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포괄적인 

기술 분야에 투자, 초기기업(Seed)부터 성장단계(Series A)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 평균적으로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투자하고 있으며, 

‘글로벌’ 혹은 ‘기술기반’ 사업일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추가 5억 원을 

지분 희석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TIPS)’ 운영 기관임. 

� 인터뷰 대상3 - 삼성벤쳐투자회사 하이브리드 투자 팀장 

주요투자분야는 반도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인터넷, 생명 공학 및 

의료산업 등이며 신설(Star Up)단계의 기업부터 주식시장 등록 직전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경영지원, 기술지원 및 시장등록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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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결과 요약 

� 디자인 인력 VC 심사시 고려요소 

VC 모두 스타트업 기업 투자 심사 시에 핵심 인력 중에 디자이너가 

있는지 없는지를 리뷰하는것으로 조사되었음.  

학력, 경력, 레퍼런스, 이력 등을 통해 디자인 인력을 리뷰함. 

퓨쳐플레이의 경우 “비트파인더”의 디자이너가 영국왕립예술대학(RCA) 

출신의 아이디오(IDEO) 출신 디자이너로 가구디자인 등의 뛰어난 

디자인 인재로 평가되어 투자를 진행한 사례임. 

삼성벤처투자주식회사의 “카카오페이지” 개발사인 포도트리 투자의 경우 

유명한 동화나 서적을 앱으로 변환시키는 서비스 였기때문에 디자인 

인력의 스펙이 투자의 중요한 심사 기준 중에 하나였고, 이때 대상 

인력이 디자인계의 하이스펙이었음. 

케이큐브벤쳐스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인디게임 회사의 경우 

아트디렉터가 스큘어브비뉴얼아트(SVA)출신으로 이미 킥스타터 

프로그램 펀딩성공으로 디자인 퀄리티가 검증된 상태임. 게임의 경우 

특히 디자인 능력을 많이 고려함. 

� 디자인 중요성 인식 확산 

B2C 서비스라면 당연히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스타트업기업의 투자 시에 디자인 인력의 리뷰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VC 모두 점점 더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UI와 UX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스타트기업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그러나 현재 국내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엔니지어링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서비스 론칭 이후에 디자인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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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초기부터의 디자인 인력 투입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기업대상의 디자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점을 지적함. 

특히, 퓨쳐플레이의 경우 VC내의 인력구성에 디자인 백그라운드 인력을 

두어 투자사들을 디자인 인력 충원을 도와주고 있으며 UX 

슈퍼바이징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디자인 인력 비율 1:10  

퓨쳐플레이의 경우 투자기업의 평균 10~20%가 디자인 인력으로 

구성된다고 답변하였음. 

삼성벤처주식회사의 경우 투자기업의 평균 스무 명 중에 두세 명이 

디자이너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음. 

케이큐브벤쳐스의 경우 10% 미만의 디자인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변하였음. 

국내 VC 들은 투자기업들의 디자인 인력구성을 10% 정도로 

평가하였으나, 실제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보다 낮은 구성의 인원이 

디자인 인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디자인 인력 구인 난 

삼성벤처주식회사의 경우 투자기업의 평균 스무 명 중에 두세 명이 

디자이너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음. 

현 국내 디자인 업계는 자발적으로 스타트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엔지니어나 비즈니스는 많지만 디자이너는 별로 없음. 로켓펀치나 

디캠프 등에 스타트업 구인광고 중에 디자이너의 구인 비율이 높음.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디자이너의 롤모델의 부재와 스타트업의 인식의 

문제로 디자이너의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투자 스타트업의 초봉은 대략 3000만 원정도 선으로 대기업 수준을 

유지함에도 디자이너 구인난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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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인식 전환 및 프로세스 교육의 필요성 

B2C 서비스의 경우 엔지니어인력 중심의 스타트업 기업에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스타트업 기업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엔지니어가 디자인 기술을 자세히 습득할 필요는 없으나,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를 스타트업 기업의 프로세스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현재는 

엔지니어링에 서비스 론칭 시에 디자인을 충원하는 형태가 많음. 

디자이너 또한 비쥬얼 디자이너의 역할에서 벗어난, 퍼실리테이터로서 

디자인사고 프로세스를 이끄는 역할과 동시에 디자인과 개발의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4 조사결과 분석 

가)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구인난 

글로벌 동향에 비하여 VC에서는 디자이너 중요성이 인식이 확산되고 잇는 

있으나 스타트업 자체가 엔지니어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디자인의 중요성 및 인재에 대한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지 

못한 상태임. 

국내 대표 VC 를 인터뷰한 결과 Future Play 한곳만이 VC 파트너로 

디자이너가 있으며, VC 대부분이 디자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임. 

디자인의 인력구성 또한 해외의 1:4에서 1:5의 비율에 비해 1:10 이하로 

매우 격차가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BtoC 서비스를 중심으로ㅍ한 스타트업 

기업의 디자인 중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이너들의 

스타트업 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스타트기업의 디자인 구인난이 심각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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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이너의 스타트업 인식문제 

디자이너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이너의 스타트업 공동창업이 낮은 이유는 

대표적인 롤모델이 없기 때문임을 꼽았음.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타 스타트업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강조한 

디자인 경영을 강조하며 디자인의 강점을 잘 내세운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서비스를 이끌고 있음. 

“숫자가 중요할 때엔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 무역이 필요할 땐 모험심 

강한 사람이 CEO가 되었듯이, UX가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마케터 혹은 

디자이너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스타트업 전이 불가능  

기존의 많은 디자이너 인력은 디자인 전문회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디자인 전문회사들은 SI 업계처럼 수주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음. 

디자인 전문회사는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사로 기술력이나, 담보 

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형태이며 이로 인해 신용대출, 기술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디자이너의 재능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시키기에 불가능한 구조임. 

이에, 디자인 전문회사를 테크놀로지 중심의 유망 업종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전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이보다는 디자인 전문회사의 인력을 다시 재교육과정을 거쳐 스타트업 

인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스타트업 기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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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자인 기업의 경우 탱그램 디자인 연구소가 제품디자인에이전시로 

스마트 루프로 킥스타터 펀딩 이후 카카오에 인수된 바 있으나 이외에는 

디자인 에이전시가 스타트업에 인수 합병된 사례가 없으며, 에이전시의 

경우에는 이 사례를 제외하고는 발견하기 어려움. 이모션이 엘로우모바일 

합병된바 있으나 이는 투자관계에 의한 특수한 사례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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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조사 

국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와 같은 정부 주도의 

투자금 조성과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영역과 미국 실리콘밸리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형식의 민간 전문 기관의 멘토링과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영역으로 이루어짐. 

국내의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생태계 선진 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1 국내 공공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가) TIPS프로그램 

� 지원내용 : 엔젤투자(1억) + 성공벤처인의 보육·멘토링 + R&D(5억) + 

추가지원 4억(창업자금 1억, 엔젤매칭펀드 2억, 해외마케팅 1억) 

� 지원자격 : 7년 이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2인 이상) 

�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이스라엘式)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 성공한 벤처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간기관의 실질적인 멘토링 등을 

통하여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 등을 지원함.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억 (총사업비의 70% 이내), 창업교육(단계별 

실무교육), 창업코칭(전담교수 1:1 코칭), 창업공간(사관학교 내 공간 

지원), 인프라(정채자금, 판로확보, 기술 및 장비 등)지원 등. 

� 지원자격 : 예비창업자(예비창업팀),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미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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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장업자를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 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으로,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One-stop 지원함. 

 

다) K-Global 액셀러레이터 

� 지원내용 : Seed 라운드 투자(1천만 원) 및 후속투자 지원, 

국내외네트워크구축(멘토링, 투자자 등) 지원, 국내외 데모데이(국내 

1회, 해외 1회 이상) 지원, 공간(입주, 협업, 강의실 등) 지원, 

홍보(국내외 매체 등을 통한) 지원 등 

� 지원자격 : ICT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유망한 예비 창업자, 재도전 

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운영사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민간엑셀러레이터를 통한 글로벌스타트업 

지원사업. 6 개 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엑셀러레이터별로 특화된 멘토링 및 지원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에게 

제공함. 

� 2015년 선정 엑셀러레이터 : 벤처스퀘어/액트너랩 컨소시엄, 

스파크랩스, 케이-스타트업 컨소시엄, 디이브이코리아, 벤처포트, 

코이스라 시드 파트너스. 

 

라) 창업발전소 

� 지원내용 : 사업화(창작비 2천만 원) 지원, 입주(입주비 or 공간) 지원, 

홍보(홍보물 등) 지원, 투/융자(엔젤투자, 저리 융자, 금융 컨설팅 및 

교육) 지원, 해외진출(영어피칭, SXSW 등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 

� 지원자격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팀,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해외 진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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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과 기술 융합 예비창업자 및 3년 내 창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입주/보육공간(콘텐츠코리아랩), 창작비용 등을 지원하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매년 3월 진행되는 SXSW 등의 해외 전시 

참가도 지원함. 

 

2 국내 민간 스타트업 지원 

가) 프라이머 엔터쉽 

� 지원내용 : 초기투자(2,500만 원에서 최대 1억을 투자하며, 금액에 따라 

최대 10%의 지분 확보), 멘토링(파트너 들의 경험 공유 등), 데모데이 

참가, 후속투자 등을 지원. 

� 지원자격 :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별도의 지원자격은 없음. 

� 2010년부터 시작된 프라이머 엔턴십은 기업가(Entrepreneur)와 

인턴십(Internship)의 합성어로 예비, 초기기업가를 대상으로 약 2개월 

간 진행되는 창업실습 프로그램. 전 이니시스 창업자인 권도균 대표의 

주도로 진행되며 대표적 민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나) ROA 컨설팅 게라지박스 

� 지원내용 : 1년 입주공간 지원, 초기 seed 투자(500~2,000만 원), BM 

컨설팅, 스타트업 가치평가 보고서(후속 투자 유치에 활용), 협력 

엔젤투자조합 또는 VC들의 후속 투자 지원, 전문가 지원(변리, 변호, 

세무, 법무 등), 상/하반기 2회 데모데이. 

� 지원 자격 : 3~7인 이내의 예비/초기 창업자, 플랫폼 스타트업 

전문(O2O 커머스, 미디어/콘텐츠 중심) 

� 로아컨설팅의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참여하여 플랫폼 사업전략-

추정재무제표 작성-기업가치평가 등의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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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며 SKT/SKP, GS, LG그룹 등 기존 대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연계, 

closed VC후속투자 유치에 특히 강점 보유. 

 

다) SKT BRAVO! Restart 

� 지원내용 : 초기 창업지원금(2,000만 원)투자, 10개월간의 

인큐베이팅(입주공간 포함), 마케팅/홍보 지원, 기술개발 자금 지원(최대 

1억, 매출 발생 시 상환 조건), SK-KNET 창업펀드 자금 투자 가능 등. 

� 지원자격 : ICT 관련 예비/설립 5년 이내의 초기창업가. 

� 국내 대표 통신기업인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단순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과의 공동 사업까지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 브라보 리스타트 1기 팀인 크레모텍과 휴대용 

프로젝터를 개발해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상생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라) 넥슨 NPC (Nexon & Partners Center) 

� 지원내용 : 공간제공(입주 및 회의), 기술지원(클라우드 서버 등), 

입주사 간 커뮤니티 및 모임, 업계 및 모바일 시장 관련 자료 제공, 

투자/법무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입주사 요청 시) 등. 

� 지원자격 : 별도의 규정화된 자격은 없으며, 회사와 게임 소개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함. 

�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한 게임/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해 초기회사의 성장 및 국내 관련 

생태계에 일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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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가) 미국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수시장과 학문과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음.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 끊임없이 상품과 서비스로 

성장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의 밴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생태계는 크게 대학과 엑셀러레이터 등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음. 

스탠포드와 버클리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선택하거나 

지역의 스타트업에 입사하고 있음. 이들의 활약은 1970년대 이래 

실리콘밸리의 탄생과 도약의 원천이었다고 말할 수 있음. 

엑셀러레이터는 스탠포드를 비롯한 대학과 함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 엑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터와 함께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과 안착을 지원하는 전문 육성기관임. 이들은 초기 

기업에 소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유명 VC인 폴 그레이엄이 설립한 Y-Combinator(이하 YC)와 

페이팔 마피아 중 일인 데이브 맥클루어가 설립한 500 Startups(이하 

500)을 비롯하여 테크시티 등 200여 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스탠포드 대학교의 StartX 

선배 창업가들(구글의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페이팔 출신의 피터 

티엘, 일론 머스크, 링크드인의 리드 호프먼, 스냅챗의 에반 스피겔, 

야후의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 등)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재학생 

창업가들의 중도 이탈을 막고 이들의 성공을 돕기위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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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무실, 코딩룸, 하드웨어 제작실 등의 창업공간 지원. Dorm 

Room Fund(기숙사 펀드) 및 VC 등의 시드머니 투자 지원. 졸업생, 

교수진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스탠포드 출신 창업가들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매년 다양한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있음. 

� Y-Combinator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인 YC는 설립 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에어비앤비, 레딧, 드랍박스, 스트라이프, 제네핏스, 헤로쿠 등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탄생시키는 등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 지원내용 : 12만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 지원(7% 지분 확보). 디너 

프로그램, 오피스 아워 등을 통한 멘토링 지원. SV Angel을 통한 15만 

달러의 후속 투자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데모데이 등을 통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 프로그램 출신 창업가들 간의 유대가 매우 유명함. 페이팔 마피아에 

버금가는 YC 마피아로 불릴 정도. 3개월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후 

진행되는 데모데이는 실리콘밸리 VC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이벤트임. 

 

<그림 14> YC 동문 관계도 (자료 : Fa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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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Startups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데이브 멕클러가 설립한 엑셀러레이터. 500은 

‘작은 규모로 더 빨리 실패하자’라는 취지의 투자 철학과 함께 

시작되었음.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VC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투자를 

진행하는데, 500은 이러한 방식보다 일정 기준 이상의 스타트업들에게 

최대 25만 달러 규모로 보다 많이 골고루 투자하는 방식인 스프레이 앤 

프레이 방식을 추구함. 

• 지원내용 : 최대 25만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 지원. 프로그램 기간 동안 

입주 공간 지원. 오피스 아워 등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데모데이 등을 

통한 후속 투자와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 500은 다른 엑셀러레이터들과 달리 UI 등 디자인 분야를 많이 강조함. 

가장 이상적인 스타트업 팀 구성을 CEO타입, 개발자, 디자이너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UI 디자이너 출신 창업가들을 위한 펀드를 따로 

두고 있음. 

 

<그림 15> 500Startups 의 주요 포트폴리오 (자료 : 500Startups) 

 

나) 유럽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영국,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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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견고한 국가 경제 기반 형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고 있음.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는 노키아의 몰락 

등 유럽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유럽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엑셀러레이터와 컴퍼니 빌더 등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됨. 엑셀러레이터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것과 같은 초기 

투자와 멘토링을 통한 육성 프로그램. 컴퍼니 빌더는 단순 투자에서 

벗어나, 설립자의 전문 분야에서 창업자와 함께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초기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함. 

�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런던의 동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단지인 

테크시티는 창업가들에게 저렴한 사무공간과 네트워킹 기회 등의 기반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공간 외적으로는 재무부가 주도하는 Future 

Fifty(이하 미래50) 사업이 있음. 미래50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50개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 유치, 사업 확장, 인수 합병, 상장 등에 관한 

다양한 전략을 지원해주는 제도. 영국 정부는 테크시티와 미래50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 IoT 런치패트, 디지털 

비즈니스 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지원내용 : 테크시티를 통한 저렴한 임대료의 입주공간과 창업과 폐업 

등을 위한 행정 지원. Future Fifty 등의 정책을 통한 투자 유치, 세제 

혜택 등을 지원. 

• 과거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은 테크시티 입주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 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에 금융과 기술의 

융합 산업인 핀테크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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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영국 Future Fifty 프로그램 지원 통계 (자료 : Techcityuk) 

 

�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높은 

교육수준과 양질의 노동환경 그리고 런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등은 세계 각지의 창업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음. 독일의 경우 

엑셀러레이터와 정부 정책보다는 컴퍼니 빌더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원내용 : 역량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교육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컴퍼니 빌더가 주를 이룸. 

• 베를린은 실리콘 알리로 불리울 정도로 유럽 스타트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 구글의 지원을 받아 과거 베를린 장벽이 있던 

지역의 창고를 개조한 벤처센터 “더 팩토리”를 세우는 등 창업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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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노키아의 몰락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음.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알토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핀란드의 열악한 스타트업 생태계에 좌절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AaltoES(Aalto Entrepreneurship Society)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음. 유럽의 대표적 엑셀러레이터인 스타트업 사우나와 

스타트업 협업 공간인 알토 벤처 게라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슬러쉬, 

스타트업과 인재를 매칭해주는 스타트업 라이프 등이 있음. 핀란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및 생태계의 특징은 알토 대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임.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사우나, 알토 벤처 게라지. 등을 통한 멘토링, 

투자, 공간 등을 지원. 스타트업 사우나의 경우 연간 3차례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시드 투자와 함께 8주 과정의 멘토링을 제공함. 

• 엥그리버드의 로비오, 클래쉬 오브 클랜의 슈퍼셀 등 게임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림 17> 핀란드 생태계 조망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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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핀란드 생태계 조망도 2 

 

�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거점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 전 세계 유대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하에 자국 스타트업의 제품 수출 및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창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요즈마 펀드와 

트누파가 있음. 요즈마 펀드는 정부 주도하에 시작된 창업 지원 펀드로, 

벤처캐피털에 자금을 지원하는 LP로 활동하고 있음. 트누파는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예비 

기술창업자들이 창업과정에서 시드머니 등의 투자와 협력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경제적 평가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지원내용 : 요즈마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과 트누파를 통한 창업 지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함. 

•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벤치마킹 모델로 거론되고 있음. 현재 요즈마 

펀드를 모델로 한 TIPS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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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인큐베이팅 

 

다) 중국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샤오미 등 소프트웨어와 게임, 하드웨어 및 ICT 

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1, 2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3, 4차 산업의 중심으로 경제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중국은 특유의 국가 체제와 사회 시스템을 기반으로 민, 관, 당이 협력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민간 즉 성공한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와 M&A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관과 당은 관련 법규의 정비와 규제 철폐 등의 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베이징 중관춘 

• 지원내용 : 베이징대, 칭화대 등과의 산학연 프로그램 지원. 우수인력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중관춘 

관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초기자금 투자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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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중관춘 하이테크파크 

 

� 선전 

• 지원내용 : 하드웨어 전문 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 지원. 선전 

칭화대학연구원, 선전 선진기술연구원, 첸하이 선전-홍콩 청년 꿈공장, 

시드 스튜디오 등을 통해 투자 및 시제품 제조 등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함 

기업명 창업 시기 주요 분야 

ZTE 1985 통신네트워크 장비. 모바일 기기 

화웨이 1987 통신네트워크 장비. 모바일 기기 

DJI 2006 소형 무인항공기 

 

<표 2> 선전에서 창업한 주요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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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 지원내용 : 게임과 O2O 비즈니스에 집중적으로 지원. 텐센트, 

샨다게임즈 등의 성공한 게임 스타트업이 투자를 주도. 혁신인재 확보 

등을 위해 호적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재 유치 관련한 여러 혜택을 

제공함. 

 

라) 조사 결과 분석 

국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초기 단순한 자금 투자에서 현재의 

인큐베이팅 또는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빠른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습임. 

하지만 기존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개발에 치중한 

경향이 없진 않았음. 이로 인해 몇몇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에 사용자 접점에서 허들을 경험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분석한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들에게 

일정 수준의 디자인 역량을 요구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스타트업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가 없으며, 관련 기관 등의 관심과 연구도 

부족한 상황임.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착륙과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디자인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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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자인 관련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조사 

1 글로벌 프로그램 

가) 구글 벤처스 

� 지원내용 : 금전적 투자뿐만 아니라 마케팅, 엔지니어링, 제품 설계 등. 

� 지원자격 : 스타트업 기업 중 선정. 

� 프로그램 구성 

1주일을 하나의 스프린트로 진행한 후, 이것을 3주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참여하는 비율을 300% 늘리거나, 실제 앱을 

사용하는 사람을 50%씩 증가시킴. 

• Day 1. Understanding :User Story를 이해하거나 실제로 User 

Research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활성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Usertesting.com을 통해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음. 

- ‘HMW(How Might We?)’ 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의 시작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 

- ‘HMW’에 대해 투표하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에 대해 투표함. 

- 새로운 사용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함.  

• Day 2. UI Sketch : 첫째 날에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스케치함. 각 스케치들은 흐름이 있는 3개의 창으로 구성함. 

• Day 3. Strategy (Decide what to prototype) :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투표함. 

- 좋은 아이디어들에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아이디어들을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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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이디어들을 엮음. 

• Day 4. Prototype : 기초 단계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 

• Day 5. Quick User Testing :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를 사용해보지 

않은 사용자들 5명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 

-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해보는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사용자를 

관찰하고 꼼꼼하게 기록. 

-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즉시 결과를 요약하고 무엇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았는지 체크 하여 사용자 테스트 후에 어떤 것을 

바꾸어야 하는지 연구함. 

 

나) 베타웍스 

� 지원내용 : 미국 최대의 벤처캐피탈로써, 자금 투자. 

� 지원자격 : 디자인개발 역량이 부족한 창업 · 중소기업. 

� 대개 10 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투자하고, 창업자들이 뉴욕에 있는 

베타웍스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성장하게 하는 모델임. 

 

다) KPCB 

� 지원내용 : 미국 최대의 벤처캐피탈로써, 자금 투자. 

� 지원자격 : 디자인개발 역량이 부족한 창업 · 중소기업. 

� 투자한 회사로는 Amazon, Google, Netscape, Zynga 등 500개가 넘음. 

이들이 아마존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은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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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학교 RSID의 학장 존 마에다(John Maeda)가 2013년 디자인 

책임자로 영입되었는데, 이는 앞으로의 스타트업 투자에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2 국내 프로그램 

가) 디자인 컨설팅 아워 프로그램 

� 지원내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우수디자인전문회사의 외부전문가 연계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함. 

� 지원자격: 디자인개발 역량이 부족한 창업 · 중소기업. 

� 분야별 (시각, 포장, 제품, UI·UX) 외부전문가가 그룹핑으로 나눠 

현장에서 1:1로 해당일자/일시에 컨설팅 실시함. 

나) 디자인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K-Design 119 Hot-Line 

� 지원내용 :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디자인비즈니스 창출,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디자인 권리보호/공정거래, 동반성장(상생), 비즈니스 

종합정보 등. 

� 지원자격 : 개인 · 중소· 중견기업. 

�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컨설팅을 서비스. 

� 디자인 애로와 문제점을 보다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디자인 전주기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진단, 컨설팅, 디자인 개발 등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관련된 법률, 제조, 유통, 마케팅, 교육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토탈 디자인 서비스. 

� 디자인 권리보호와 중소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지원하는 원의 제도, 

투자, 협력분야 연계를 통해 영속적 가치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기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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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미래 가치창출수단으로 Re-Design 할 수 

있는 혁신지원 관리 기반. 

다) 서울디자인재단 

� 지원내용 : 디자인산업 육성, 시민서비스디자인 연구개발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시민디자인정책연구, 디자인교류, 시민서비스디자인 

사업, 디자인 산업생태계 조성, 패션봉제사업 등이 있음. 

� 지원자격 : 개인 · 중소· 중견기업 

�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컨설팅을 서비스. 

 

라) 조사 결과 분석 

글로벌 사례의 경우 민간 기업이 투자자로 나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보다는 국가 기관 

위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음. 

국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 전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스타트업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디자인 인력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스타트업에서 필요로하는 전문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도 미비한 상태로 조사됨. 

국내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에서 디자인 영역이 필요성 대비 지원사항이 

컨설팅 정도의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44 

Ⅴ. 디자인 연계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분석 

1 스타트업 디자인 인력 구인 현황 조사 

스타트업 업계의 디자이너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앱센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디자이너 참여비율을 토대로 지금까지 19회차 행사를 치른 ‘스타트업 

위크엔드’를 비롯하여, ‘K-Hackathon’, 'Global Hackathon', ‘인디게임 위크엔드’ 

등 최근 5년(2011년~2015년)간의 주요 행사에 참여한 디자이너의 비율을 조사. 

‘스타트업 위크엔드’를 비롯한 해커톤 성격의 행사에는 일반적으로 디자이너와 

개발자, 기획자가 참여하며, 미리 구성한 팀 단위로 신청을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팀을 꾸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간 모바일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 등을 만듦. 

최근 5년간 (사)앱센터에서 진행한 주요 행사에서 전체 참가자 중 디자이너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3년에 열린 ‘제13회 스타트업 

위크엔드‘행사였으며, 전체 참가자 43명 중 17명이 디자이너 참가자였음. 같은 해 

열린 ’2013 해피톤‘에서도 디자이너 참여율이 매우 높았으며, 전체 참가자 중 

35.5%인 39명이 디자이너 참가자였음. 

 

<그림 21> 최근 5 년간 앱센터 주요 행사 참여 디자이너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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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앱센터 행사 참여 디자이너 비율 

행 사 명 전체(명) 디자이너(명) 비율 

2013  인디게임위크엔드  1 회 58 10 17.2% 

2013  해피톤 110 39 35.5% 

2015  Geeks on ship 해커톤 41 11 26.8% 

2014  1st  Global Hackathon 93 10 10.8% 

2015  2st  Global Hackathon 237 47 19.8% 

2013  1 회 K-Hackathon (지역예선 포함) 525 61 11.6% 

2014  2 회 K-Hackathon (지역예선 포함) 589 57 9.7% 

2015  3 회 K-Hackathon (지역예선 포함) 622 56 9.0% 

2011  스타트업위크엔드  for woman 115 14 12.2% 

2011  스타트업위크엔드  homecomming day 5th 68 5 7.4% 

2012  스타트업위크엔드  6 회 89 13 14.6% 

2012  스타트업위크엔드  7 회 106 18 17.0% 

2012  스타트업위크엔드  8 회 89 13 14.6% 

2012  스타트업위크엔드  9 회 69 10 14.5% 

2013  스타트업위크엔드  10 회 78 20 25.6% 

2013  스타트업위크엔드  11 회 61 5 8.2% 

2013  스타트업위크엔드  12 회 64 17 26.6% 

2013  스타트업위크엔드  13 회 43 17 39.5% 

2014  스타트업위크엔드  14 회 71 15 21.1% 

2014  스타트업위크엔드  15 회 71 12 16.9% 

2014  스타트업위크엔드  16 회 73 12 16.4% 

2015  스타트업위크엔드  17 회 93 30 32.3% 

2015  스타트업위크엔드  18 회 71 17 23.9% 

2015  스타트업위크엔드  19 회 90 12 13.3% 

평 균 15.6% 

 

<표 3> 최근 5 년간 (사)앱센터 주요 행사 참여 디자이너 비율 

  

위 <표3> (최근 5년간 (사)앱센터 주요 행사 참여 디자이너 비율)에 기재된 

행사들은 대학생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널리 잘 알려진 행사들이며,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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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편임. 미국이나 유럽의 디자이너 평균 참가자 

비율인 20~25%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별도로 모집 분야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숫자의 디자이너들을 꾸준히 모집해 온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행사들에서 디자이너는 개발자나 기획자의 숫자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지역별 예선을 실시하는 'K-Hackathon' 행사에 참여한 

디자이너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 권역의 디자이너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2> 지역별 ‘K-Hackathon’ 참가 디자이너 비율 (2013~2015) 

 

2013년~2015년까지 매년 1회 차씩 치러진 ‘K-Hackathon‘ 지역별 예선 참가자 

중 디자이너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호남 지역은 각각 3년 평균 13.5%와 

12.7%로 다소 높았으나 제주 지역과 영남지역, 충청 지역은 10.0%보다 낮았음. 

특히, 3년간 충청 지역에서 치러진 지역별 예선에 참여한 디자이너의 평균 

비율은 5.5%로 매우 낮았음. 

(사)앱센터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에 비해 ‘K-Hackathon‘의 디자이너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는, ‘디자이너가 해커톤을 본질적으로 개발자나 기획자를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웹디자인 또는 앱디자인 분야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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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 분야의 

공모전에 참여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등이 있었음. 

또한, 상대적으로 해커톤에 관심이 많은 ‘컴퓨터 공학과’와 ‘멀티미디어 공학과’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팀을 자발적으로 꾸려 참여하는 사례가 많은 데 

반해,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단체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얼핏 디자이너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2 스타트업 디자인 구인 데이터 조사 분석 

가) 조사 분석 개요 

국내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구직 광고 현황을 파악하고 채용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켓펀치’와 ‘D-camp’에 등록된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구인 광고를 조사하였음. 대표적인 국내 스타트업 채용정보 사이트인 

‘로켓펀치’에 등록된 디자이너 구인 광고 400건과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들의 허브인 ‘D-camp’에 등록된 디자이너 구인 광고 122건, 총합 

522건의 구인 광고를 표본으로 조사하였으며, 기업의 업무 분야와 

구직자가 수행할 직무, 구직자의 연령, 성별 및 학력, 전공과 같은 일반 

현황을 비롯하여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프로그램 활용 능력, 포트폴리오 및 

부가능력 여부, 기업의 디자이너 고용 형태와 연봉 수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나) 현황 조사 분석 

�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구인 광고 분석 : 업무 분야 

디자이너를 구인하는 스타트업의 업무 분야를 크게 ⓵웹서비스, ⓶게임, 

⓷마케팅, ⓸모바일서비스, ⓹소프트웨어 개발, ⓺모바일 게임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업무 분야는 각 스타트업이 직접 구인 

광고에 등록한 정보를 근거로 나누었으며, 임의로 업무 분야를 획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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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 분야로 명시한 스타트업의 구인 광고와 다중 

분야로 명시해 놓은 구인 광고를 구분하였음. 

 

<그림 23> 디자이너 구인 스타트업의 업무 분야 - 광고 수 (건) 

 

조사 대상 522건에 명시된 업무 분야 중 단일 분야와 다중 분야를 

포함하여 웹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은 326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였고 웹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전체의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로켓펀치’와 ‘D-camp’에서 게임 분야 스타트업이 디자이너를 

구인한 사례는 0.8%에 불과하였음. 게임 분야와 모바일 게임 분야를 

더해도 3.7%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다중분야를 모두 포함해도 

7.1%로 게임을 다루는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를 구인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디자이너 구인 광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게임 분야보다 마케팅 분야에서 디자이너를 구인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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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에서 업무 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45건, 8.6%를 

차지하는데, 온라인 의류 판매업으로 등록된 1인 기업, 제조업 분야의 

기업 등이 홈페이지 관리나 기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음. 

구분 기업 분야 광고(건) 비율(%) 

단일 

⓵웹서비스 96 18.4% 

⓶게임 4 0.8% 

⓷마케팅 21 4.0% 

⓸모바일서비스 73 14.0% 

⓹소프트웨어 7 1.3% 

⓺모바일게임 15 2.9% 

다중(2 중) 

⓵웹서비스+⓶게임 6 1.1% 

⓵웹서비스+⓷마케팅 14 2.7% 

⓵웹서비스+⓸모바일서비스 157 30.1% 

⓵웹서비스+⓹소프트웨어 6 1.1% 

⓵웹서비스+⓺모바일게임 1 0.2% 

⓶게임+⓺모바일게임 1 0.2% 

⓷마케팅+⓺모바일게임 16 3.1% 

⓷마케팅+⓹소프트웨어 3 0.6% 

⓸모바일서비스+⓺모바일게임 7 1.3% 

⓹소프트웨어+⓺모바일게임 2 0.4% 

다중(3 중) 

⓵웹서비스+⓷마케팅+⓸모바일서비스 25 4.8% 

⓵웹서비스+⓸모바일서비스+⓹소프트웨어 21 4.0% 

⓷마케팅+⓹소프트웨어+⓺모바일게임 2 0.4% 

기타 명시하지 않음 45 8.6% 

계 522 100.0% 

 

<표 4> 디자이너 구인 스타트업의 업무 분야 현황 



 50 

‘로켓펀치’와 'D-camp' 두 곳에서는 카테고리 등록이나 태그를 통해 

기업이 구인 광고를 올릴 때 각 기업의 업무 분야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업무 분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으며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카테고리, 태그를 활용하여 각 기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음 

 

�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구인 광고 분석 : 직무 분석  

조사 대상 구인 광고에 명시된 디자이너의 직무 분야를 ⓵웹디자인, 

⓶앱디자인,영상디자인, ⓸그래픽디자인, ⓹편집디자인, ⓺브랜딩, 

⓻일러스트, ⓼마케팅, ⓼게임 및 콘텐츠 이상 8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직무를 담당할 디자이너를 구인하는지 조사하였음. 

522건의 디자이너 구인 광고 중 단일 직무 분야로 명시한 경우가 

전체의 43.7%였으며, 복합 직무를 명시한 경우가 46.7%로 단일 직무 

분야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 단일 직무 분야에서는 웹디자인이 

18.4%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 직무 분야의 대부분도 웹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직무들이었음. 뒤이어, 앱 디자인 분야가 14.0%, 그래픽 

디자인 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러스트 직무 분야는 단일 직무 

분야와 복합 직무 분야를 합쳐도 1.7%에 불과하였음. 

 

<그림 24> 스타트업 디자이너 구인 광고 조사 - 직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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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과 앱디자인 복합 직무를 수행할 디자이너를 모집하는 광고가 

114건으로 전체 구인 광고의 21.8%를 차지하였고 4가지 이상의 복합 

직무를 수행할 디자이너를 모집하는 광고도 24건, 4.6% 가 있었음. 

구분 직무 분야 광고(건) 비율(%) 

단일 

(1 개 직무) 

표시없음 50 21.9% 

⓵웹디자인 96 42.1% 

⓶앱디자인 73 32.0% 

⓷영상디자인 8 3.5% 

⓸그래픽디자인 23 10.1% 

⓹편집디자인 9 3.9% 

⓺브랜딩 1 0.4% 

⓻일러스트 3 1.3% 

⓼마케팅 6 2.6% 

⓼게임 및 콘텐츠 9 3.9% 

복합 

(2 개 직무) 

⓵웹디자인+⓶앱디자인 114 46.7% 

⓵웹디자인+⓷영상디자인 2 0.8% 

⓵웹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 11 4.5% 

⓵웹디자인+⓹편집디자인 6 2.5% 

⓵웹디자인+⓺브랜딩 2 0.8% 

⓵웹디자인+⓻일러스트 1 0.4% 

⓵웹디자인+⓼마케팅 7 2.9% 

⓶앱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 10 4.1% 

⓶앱디자인+⓹편집디자인 1 0.4% 

⓶앱디자인+⓺브랜딩 2 0.8% 

⓶앱디자인+⓼마케팅 2 0.8% 

⓶앱디자인+⓼게임 및 콘텐츠 2 0.8% 

⓷영상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 2 0.8% 

⓷영상디자인+⓹편집디자인 1 0.4% 

⓸그래픽디자인+⓺브랜딩 1 0.4% 

⓸그래픽디자인+⓼마케팅 1 0.4% 

⓸그래픽디자인+⓼게임 및 콘텐츠 1 0.4% 

⓹편집디자인+⓼마케팅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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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브랜딩+⓼마케팅 2 0.8% 

복합 

(3 개 직무) 

⓵웹디자인+⓶앱디자인+⓷영상디자인 1 0.4% 

⓵웹디자인+⓶앱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 19 7.8% 

⓵웹디자인+⓶앱디자인+⓹편집디자인 2 0.8% 

⓵웹디자인+⓶앱디자인+⓺브랜딩 8 3.3% 

⓵웹디자인+⓶앱디자인+⓼마케팅 5 2.0% 

⓵웹디자인+⓷영상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 1 0.4% 

⓵웹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⓹편집디자인 2 0.8% 

⓵웹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⓺브랜딩 1 0.4% 

⓵웹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⓻일러스트 2 0.8% 

⓶앱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⓺브랜딩 1 0.4% 

⓶앱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⓻일러스트 1 0.4% 

⓶앱디자인+⓺브랜딩+⓼마케팅 2 0.8% 

⓷영상디자인+⓸그래픽디자인+⓼마케팅 1 0.4% 

⓸그래픽디자인+⓹편집디자인+⓺브랜딩 1 0.4% 

⓸그래픽디자인+⓹편집디자인+⓻일러스트 1 0.4% 

⓸그래픽디자인+⓻일러스트+⓼게임 및 

콘텐츠 
1 0.4% 

복합 4 개 이상 24 9.8% 

합 계 522 100.0% 

 

<표 5> 스타트업 디자이너 구인 직무 분야 
 

전체 직무 분야를 크게 디자인 분야 직무만 수행하는 경우와 비 디자인 

분야 직무가 포함된 경우로 구분하였을 때, 디자인 분야 직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88.8%, 영업, 홍보, 기획, 마케팅 등 비 디자인 분야 

직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11.2%로 나타났음. 

조사 대상 구인 광고 522건 중 50건에는 구체적인 직무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경우와 단순히 직무를 ‘디자인’이라고만 밝힌 경우, 직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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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디자이너 구인 광고 분석 : 연령과 성별 

디자이너 구인 광고 조사 결과, 표면적으로 연령과 성별은 스타트업들이 

디자이너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연 령 성 별 

구분 광고(건) 비중(%) 구분 광고(건) 비율(%) 

무관 517 99.0% 무관 519 99.4% 

고려 5 1.0% 고려 3 0.6% 

계 522 100.0% 계 522 100.0% 

     

 엑스트라큐브 20세 ~ 28세  남성 2 0.4% 

고윙 20세 ~ 40세 여성 1 0.2% 

 

<표 6> 스타트업 디자이너 구인 연령 및 성별 

 

디자이너 구직자의 연령 하한선을 명시한 광고는 5건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채용 연령 제한 범위를 명시한 사례는 ‘엑스트라큐브’와 

‘고윙’ 두 곳 뿐이었음. 

구직자의 연령은 해당 인력의 임금과 직급, 대우 등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실제 채용 

과정에서 연령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작용하지만 구인 광고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일반 기업들과 달리 이력서에 의존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검토와 면접 위주로 이루어지는 디자이너 채용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구인 광고에서 성별을 명시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하였으며, 남성으로 

한정한 경우는 2건, 여성으로 한정한 경우는 1건뿐이었음. 

유료 주차장 가격비교 및 온라인 주차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킹클라우드’는 운전과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남성 디자이너를 

채용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신사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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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오’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 웹디자이너를 모집한다고 

명시하였음. 유일하게 여성 디자이너에 한정하여 채용 광고를 올린 

엑스트라큐브는 2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할 영상 및 그래픽 디자이너를 

채용한다고 하였는데, 구인 광고 말미에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적 감각을 가진 남성 디자이너도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음 

� 스타트업 디자이너 구인 광고 분석 : 학력 및 전공 

국내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시 학력은 중요한 채용 기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를 실시한 522개 스타트업의 광고 중 디자이너의 

학력을 고려한다고 명시한 광고는 18건, 3.4%에 불과했음. 중졸 또는 

고졸 디자이너를 채용하겠다고 명시한 기업은 모바일 앱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인 ‘Frog or King’ 한 곳뿐이었음. 전문대졸 이상의 

디자이너를 채용한다고 명시한 광고는 두 건, 대졸 이상인 디자이너를 

채용한다고 명시한 광고는 15건임. 

학 력 

구      분 광고(건) 비율(%) 

무 관 504 96.6% 

고 려 18 3.4% 

계 522 100% 

고졸이하 1 0.2% 

전문대졸 2 0.4% 

대졸이상 15 2.9% 

 

<표 7>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구인 요건 : 학력 

 

또한, 구직자의 전공을 디자인에 한정한 경우도 40건, 7.7%로 매우 

낮았음. 이는, 디자인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구직자의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채용 의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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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나 전공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역시,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이력서보다는 실제 디자이너의 역량이 드러나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거나 직접 면접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전 공 

구분 광고(건) 비율(%) 

전공 무관 482 92.3% 

디자인 전공자에 한정 40 7.7% 

계 522 100% 

 

<표 8>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구인 요건 : 전공 

 

�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고용 형태 분서 

스타트업의 고용 형태를 ⓵정규직, ⓶계약직, ⓷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⓸인턴 및 수습 그리고 급여가 아닌 수익을 분배받는 ⓹공동창업자 및 

임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채용이 

145건, 27.8%로 나타났고, 인턴 및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56건, 

10.7%를 차지했음 

구분 광고(건) 비율(%) 

명시 없음 274 52.5% 

⓵정규직 145 27.8% 

⓶계약직 25 4.8% 

⓷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6 1.1% 

⓸인턴 및 수습 56 10.7% 

⓹공동창업자 및 임원 16 3.1% 

계 522 100.0% 

 

<표 9>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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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스타트업 디자이너 채용 형태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채용은 6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용 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274건, 52.5%의 광고 중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한 수익이 없는 스타트업의 상당수가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공동 창업자나 임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디자이너를 구인하고 있었음.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디자이너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여유는 없으나 중급 이상의 역량을 갖춘 

디자이너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보임. 

�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시기 

'로켓펀치‘와 'D-camp'에서 수집한 522건의 디자이너 구인 광고 

중, ’상반기 공개 채용‘과 같은 정기 모집은 단 한 건도 없었음. 채용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구인 광고가 130건, 24.9%나 

되었으며, 전체 디자이너 구인 광고의 71.5%가 ‘상시 모집’의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었음. 디자이너 상시 모집 광고들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상 게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급여, 복리후생, 대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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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채용하려 하지 않는 점과 일정한 채용 주기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위 두 곳에 디자이너 구인 광고를 등록한 스타트업의 상당수가 

디자인 전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구 분 광고(건) 비율(%) 

명시 없음 130 24.9% 

정기 모집 0 0.0% 

상시 모집 373 71.5% 

비정기 임시직, 아르바이트 19 3.6% 

계 522 100.0% 

 
<표 10>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시기 

 

�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요건 :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디자이너들의 실적과 역량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실제 채용 과정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 

취업을 준비하는 디자이너들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제작에 힘을 쏟고 

있음. 

실제 디자이너 구인 광고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 대상 광고의 59.6%에 

달하는 311건의 광고에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있었음. 

포트폴리오 제출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는 211건, 40.4%로 얼핏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채용 과정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한 광고는 단 1건뿐이었음. 

일부 스타트업은 광고에 ‘자유 면접’이나 ‘현장 시연’의 형태로 채용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로 분류해 두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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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구분 광고(건) 비율(%) 

요구 311 59.6% 

미요구 211 40.4% 

계 522 100.0% 

< 

<표 11>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요건 : 포트폴리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는 달리 스타트업들은 디자이너를 필요한 

시기에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자격증, 이력서, 학력, 경력 

등과 같은 정량적인 정보 보다는 포트폴리오나 면접을 통해 얻는 

정성적인 정보를 더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6>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요건 : 포트폴리오 

 

�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요건 : 프로그램 활용 능력 

채용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프로그램 활용 능력은 기업의 업무 분야와 

채용을 실시하는 해당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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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건의 디자이너 구인 광고에서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조사하였음. 구인 광고에 명시된 

프로그램은 ⓵포토샵, ⓶일러스트레이터, ⓷인디자인, ⓸프리미어, 

⓹애프터이펙트, ⓺html, ⓻css, ⓼Word Press, ⓽3D MAX 이상 총 

9가지였으며, 한 광고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필요함이 

명시된 경우에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음. 

활용 능력 요구 
프로그램 

요구하지 않음 

광고(건) 비율(%) 광고(건) 비율(%)���������	
��
������������������  

276 52.9% 포토샵 246 47.1%���������	
��
������������������  

166 31.8% 일러스트레이터 356 68.2%���������	
��
������������������  

18 3.4% 인디자인 504 96.6%���������	
��
������������������  

19 3.6% 프리미어 503 96.4%���������	
��
������������������  

20 3.8% 애프터이펙트 502 96.2%���������	
��
������������������  

97 18.6% html 425 81.4%���������	
��
������������������  

93 17.8% css 429 82.2%���������	
��
������������������  

10 1.9% Word Press 512 98.1%���������	
��
������������������  

2 0.4% 3D MAX 520 99.6%���������	
��
������������������  

319 (61.1%) 광고 수(개) 203 (38.9%) 

 

<표 12>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요건 : 프로그램 활용 능력 

 

특정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경우는 319건, 61.1%를 

차지했으며, 디자이너 구인 광고에 구체적으로 직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203건, 38.9%로 나타났음. 

디자이너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활용 능력을 요구한 경우가 각각 52.9%, 

31.8%로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그 외의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인디자인’과 ‘프리미어’, ‘Word Press'는 비교적 익숙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 능력을 요구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거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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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능력 요구(건) 비율(%) 

포토샵 276 39.4% 

일러스트레이터 166 23.7% 

인디자인 18 2.6% 

프리미어 19 2.7% 

에프터이펙트 20 2.9% 

Html 97 13.8% 

Css 93 13.3% 

WP 10 1.4% 

3d max 2 0.3% 

Total 701 100% 

 
<표 13> 스타트업이 디자이너에게 요구하는 프로그램 (복수 응답)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명시된 광고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외에 'html'과 ‘css’ 활용 

능력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았음. 반면, '3D MAX'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였음. 

� 스타트업의 디자이너 채용 : 급여 정보 

급여는 구직자가 직장 선택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타트업은 디자이너 구인 광고에 구체적인 급여 수준을 

명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조사를 실시한 522개 디자이너 구인 광고 중 73건, 14.0%에만 급여 

수준이 명시되어 있었다. 시급, 월급, 연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시된 

급여 수준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평균 연봉 수준을 산출하였음 

급여 정보가 들어있는 구인 광고 73건을 분석한 결과, 연봉 수준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39건, 53.4%로 가장 많았고,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15건, 20.5%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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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였을 때 1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3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2건임. 

구 분 광고(건) 비율(%) 

급여 명시 73 14.0% 

급여정보 비공개 449 86.0% 

계 522 100% 

 

평균 급여 수준 (연봉 : 만원) 광고(건) 비율(%) 

~999 3 4.1% 

1,000~1,999 15 20.5% 

2,000~2,999 39 53.4% 

3,000~3,999 7 9.6% 

4,000~            2 2.7% 

기타 7 9.6% 

계 73 100.0% 

���������	
��
������������������   ���������	
��
������������������   ���������	
��
������������������  

기타 

임금 없음, 지분 배당 4 건 

정직원 대비 90% 수준 지급 1 건 

프로젝트 1 건 당 250 만 원 지급 1 건 

자기부담금 200 만 원 지참, 지분 배당 1 건 

 

<표 14> 스타트업 디자이너 구인 광고 조사 분석 : 급여 정보 

 

별도의 임금 지급 없이, 기업의 지분을 배당받는 경우는 4건이며, 

프로젝트 1건당 2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광고도 있음.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정직원 급여 대비 90% 수준 지급’이라고 명시한 

광고도 1건이 있었으며, 급여 대신 지분을 배당받되 오히려 구직자가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기업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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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디자인 연계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1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방향 수립 

디자인 연계형 스타트업의 지원 프로그램은 첫 번째로 스타트업의 디자인 

중요성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비전문 디자이너의 인력교육을 통하여 

스타트업계와 디자이너의 인식이 변환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으로 도출됨. 

이에 첫 번째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지원 디자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기반으로 스타트업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디자이너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둠.  

교육이 된 디자인 인력을 스타트업에 지원해주는 “스타트업 디자인 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타트업계의 고질적인 디자인 구인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전문 디자인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전문디자이너로써 역량을 쌓은 인력을 스타트업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디자이너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컨설팅 또는 인력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글로벌 시장을 위한 디자이너 코파운더 

스타트업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세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을 대학 및 연구기관, 벤쳐 

캐피탈이나 엑셀레이터들의 공동 참여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디자인진흥원과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 또는 기관의 3자 

협력 구도로 사업 진행.  

� 진흥원의 정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커리큘럼, 민간의 네트워크 역량 등 

각자의 리소스를 최대한. 

� 3개의 프로그램을 분기마다 진행. 

� 분기별 사업 평가, 연간 사업 평가 등을 진행하여 실효성 검증. 

� 정성적, 정량적 평가 진행. 



 63 

� 우수 프로그램은 진흥원 검토 후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 

 

2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가) 스타트업 지원 디자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 

� 개요 : UI/UX+엔지니어링 인력 교육, 스타트업 기업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인력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 대상 :  

• 참가자: 디자인 전공 대학생, 전공 경력자, 관련 분야 비전공자, 관련 

분야 비전공 출신 경력자 등 UI/UX 관련 교육에 니즈가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자 (과제 

참가기업의 임직원도 참여 가능) 

• 참가 기업: 시리즈 A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 스타트업의 정의: 법인설립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5년) 

� 목적 :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디자인인력을 양성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 이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인력의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을 제공. 

� 실행절차 : 5년간 앱센터에서 진행되어 검증된 A-Camp 의 10주간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디자이너의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를 차용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진행 

• 스타트업 지향의 디자인 인력에 대한 니즈가 있는 기업을 공모하여 

선정(시리즈 A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한함) 

• 선정된 스타트업의 디자인 관련 니즈 분석 및 정리하여 과제로 선정. 

• 위의 과제를 포함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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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발위원이 1차 서류, 

2차 실기, 3차 면접을 통해 선발. 

- 참가 기업당 최종 5명 선발 (1차 10배수, 2차 5배수, 3차 2배수로 

진행) 

A-Camp 10 주 프로그램 개요 

1 주 팀빌딩 & 리서치 계획 

2 주 리서치 결과 공유 및 주제 빌딩 

3 주 브레인 스토밍, 아이디어 선택, 스토리보드 작성 

4 주 프로토 타입 개발 및 테스트 

5 주 경쟁사 분석 및 유저 정의 

6 주 와이어 프레임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 

7 주 사용성 테스트 

8 주 팀별 진행 사항 발표 1 

9 주 팀별 진행 사항 발표 2 

10 주 데모데이 

 

<표 15> A-Camp 10 주 프로그램 개요 
 

• 기업과 참가자 최종 매칭 후 12주 프로그램 진행. 

- 방법론 4주 + 스타트업 기업 디자인 과제 실무 8주. 

• 최종 데모데이 진행 및 참가자 채용 절차 진행. 

• 과정 이수자 전원에게 인증서(또는 수료증) 수여. 

• 영입(채용) 기업에게 급여 지원 등의 혜택 제공. 

� 기타 특이사항 

• 디자이너 인증: VC(참가 기업 추천 등 협력 VC)들의 협조 등을 통해 

디자인 진흥원 및 VC에서 인증해주는 형태를 추진하고자 하. 

• 교육 프로그램: 학계와 업계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구성.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등의 UI/UX 방법론과 

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를 기반으로 구성(방법론 4주, 실무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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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이수자의 정의 :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여율, 과제 수행률, 멘토 

진의 평가 등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진행. 정성 평가 50점, 정량 평가 

50정 만점 기준 총점 80점 이상(가안) 

• 프로그램 이수자 영입(채용) 기업에 대한 혜택 : 수습 3개월간의 인건비 

100%(최대 120만 원),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인건비 50% 지원(최대 

100만 원) 

 

나) 스타트업 디자인 인력 지원 프로그램 

� 개요: 투자사들의 심의를 거친 성공 가능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 대상 :  

• 참가자 : 스타트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디자인 및 관련 분야 경력자, 

관련 분야 비전공 출신 경력자) 등 

• 참가 기업 : 디자이너 채용 니즈가 있는 시드 스테이지 투자 유치 

스타트업. 

- 스타트업의 정의 : 법인설립 2년 이내의 기업(또는 3년) 

� 목적 : 스타트업 기업에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디자인 인력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행 절차 : (가)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위크앤드 진행. 디자인 인력에 

대한 니즈가 있는 참가 스타트업(임직원, 개발자 우선)과 스타트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가 팀을 이뤄 2박 3일간의 프로젝트를 

수행. 

•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기업 모집 및 선발 

- 참가자: 온오프믹스 등의 이벤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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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심사를 거친 후 선발. 

- 참가기업: 온오프믹스 등의 이벤트 지원 서비스 또는 스타트업 관련 

포탈을 통해 프로그램 홍보. 

- 개방형 선발: 공고를 보고 신청한 스타트업을 협력 VC 심사역들의 

심의를 통해 선발.  

- 추천형 선발 : 협력 VC들의 포트폴리오 기업 또는 심사역들의 추천 

받은 스타트업들 중에서 선발. 

• 2박 3일 프로그램 진행 

- 참가자/기업 집결. 

- 주제 발표. 

- 팀 빌딩. 

- 팀별작업 진행. 

- 작업 산출물 발표. 

- 참가자들에게 참가증 수여. 

- 디자이너 영입(채용) 프로세스 진행. 

� 기타 특이사항 

• 디자이너 영입(채용) 기업에 대한 혜택: 수습 3 개월간의 인건비 

100%(최대 120 만 원), 정규직 채용 시 6 개월간 인건비 50% 지원(최대 

100 만 원) 

 

다) 디자이너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 개요 : 스타트업의 파운더로써 사업을 시작하기 원하는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 대상 :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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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하드웨어, IoT) 

• 서비스(웹, 모바일 등의 온라인 서비스) 

• 게임(웹, 모바일 등의 게임) 

� 목적: 창업을 원하나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술 기반이 취약한 

디자이너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함. 

� 실행 절차 

• 제조, 서비스, 게임 등의 창업을 원하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 

•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1 Page Proposal 등의 서류를 기반으로 

1차 서류, 2차 면접을 거쳐 선발. 

• 선발된 예비 창업가들에게 1달간 엔지니어 컨설팅 진행 

- 목표 서비스(또는 제품) 구체화 

- 개발 실효성 등 점검 및 필요 기술 정의 

- 개발 정의서 작성 

- 필요 인력(개발자) 정의 

• 컨설팅 산출물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합류 및 취업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리쿠르팅 행사 진행. 

� 기타 특이사항 

• 기술 스타트업에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구글 벤처스 프로그램의 

디자이너 버전. 

• 디자이너 선발에 협력 VC의 심사역들이 참여하여 심사 등을 진행. 

• MS, 구글, 아마존, 오라클 등의 테크 에반젤리스트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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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VC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리쿠르팅 행사에 참가할 엔지니어 

확보. 

• 리크루팅 행사를 통해 엔지니어를 영입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수습 

3개월간의 인건비 100%(최대 120만 원), 정규직 채용 시 6개월간 

인건비 50% 지원(최대 100만 원) 

 

3 성과 측정 방법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해 세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적인 성과 측정방법으로는 

만족도 설문 등의 정량적인 지표와 신청 참가자 및 기업의 증가량, 미디어 노출량 

등의 정량적인 지표를 종합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 

가) 공통 

� 참가기업의 투자 유치 

� 분기별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기업 증가량 

� 사업과 관련한 미디어 노출량 

• 5대 일간지, 공중파 3사, 주요 경제지, 스타트업 전문 4대 

미디어(벤처스퀘어, 비석세스, 플래텀, 아웃스탠딩 등) 

 

나) 스타트업 지원 디자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 

� 프로젝트 산출물 적용 후 예상되는 서비스 개선 정도 등을 협력 VC와 

함께 평가. 

� 참가 기업의 디자이너 영입(채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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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타트업 디자인 인력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가자/기업간의 매칭 결과. 

 

라) 디자이너 스타트업 창업 지워 프로그램 

� 참가 디자이너의 창업 현황 

� 리쿠르팅 행사를 통한 개발자 채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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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
������������������  중심���������	
��
������������������  개발���������	
��
������������������  시대에���������	
��
������������������  부수적���������	
��
������������������  가치로���������	
��
������������������  취급���������	
��
������������������  받았던���������	
��
������������������  디자인이���������	
��
������������������  제품���������	
��
������������������  

개발의���������	
��
������������������  첫���������	
��
������������������  단계부터���������	
��
������������������  중요하게���������	
��
������������������  고려됐고,���������	
��
������������������  디자이너와���������	
��
������������������  개발자가���������	
��
������������������  개발의���������	
��
������������������  전���������	
��
������������������  과정을���������	
��
������������������  공유하고���������	
��
������������������  협업���������	
��
������������������  하는���������	
��
������������������  

새로운���������	
��
������������������  개발���������	
��
������������������  문화가���������	
��
������������������  자리���������	
��
������������������  잡았다.���������	
��
������������������  디자인을���������	
��
������������������  바라보는���������	
��
������������������  관점이���������	
��
������������������  비용(Cost)에서���������	
��
������������������  투자(Investment)로���������	
��
������������������  바뀐���������	
��
������������������  

것.���������	
��
������������������  

여기에���������	
��
������������������  모바일이���������	
��
������������������  등장하며���������	
��
������������������  디자이너의���������	
��
������������������  가치는���������	
��
������������������  더욱���������	
��
������������������  올라갔다.���������	
��
������������������  손���������	
��
������������������  안의���������	
��
������������������  인터넷으로���������	
��
������������������  기술의���������	
��
������������������  대중화가���������	
��
������������������  

일어나면서���������	
��
������������������  기술은���������	
��
������������������  더이상���������	
��
������������������  매력적인���������	
��
������������������  구매���������	
��
������������������  요인이���������	
��
������������������  되지���������	
��
������������������  못하고���������	
��
������������������  있다.���������	
��
������������������  소비자들은���������	
��
������������������  첨단���������	
��
������������������  기술���������	
��
������������������  보다는���������	
��
������������������  

사용할���������	
��
������������������  때���������	
��
������������������  기분이���������	
��
������������������  좋고(사용자���������	
��
������������������  조작���������	
��
������������������  환경���������	
��
������������������   UI·・UX),���������	
��
������������������   패션���������	
��
������������������  악세서리로���������	
��
������������������  사용해도���������	
��
������������������  될���������	
��
������������������  만큼���������	
��
������������������  예쁜���������	
��
������������������  디자인의���������	
��
������������������  

기기에���������	
��
������������������  지갑을���������	
��
������������������  열고���������	
��
������������������  있다.���������	
��
������������������  

이같은���������	
��
������������������  디자인���������	
��
������������������  열풍으로���������	
��
������������������  디자이너가���������	
��
������������������  공동���������	
��
������������������  창업한���������	
��
������������������  스타트업의���������	
��
������������������  수도���������	
��
������������������  늘었다.���������	
��
������������������  2005 년���������	
��
������������������  플리커(Flicker),���������	
��
������������������  

2006 년���������	
��
������������������  유튜브(Youtube),���������	
��
������������������   비메오(Vimeo),���������	
��
������������������  2009 년���������	
��
������������������  민트(Mint)에���������	
��
������������������  머물렸던���������	
��
������������������  디자이너���������	
��
������������������  공동���������	
��
������������������  창업���������	
��
������������������  기업은���������	
��
������������������  

2010 년���������	
��
������������������  이후���������	
��
������������������  크게���������	
��
������������������  늘어나���������	
��
������������������  팹(Fab),���������	
��
������������������   텀블러(Tumblr),���������	
��
������������������   인스타그램(Instagram)���������	
��
������������������  등���������	
��
������������������   27 여개의���������	
��
������������������  회사가���������	
��
������������������  

설립됐다.���������	
��
������������������  기업가치���������	
��
������������������   200 억���������	
��
������������������  달러(약���������	
��
������������������   22 조원)의���������	
��
������������������  숙박���������	
��
������������������  공유앱���������	
��
������������������  에어비앤비(Airbnb)의���������	
��
������������������  창업자���������	
��
������������������  브라이언���������	
��
������������������  

체스키(Brian���������	
��
������������������  Chesky)와���������	
��
������������������  조���������	
��
������������������  게비아(Joe���������	
��
������������������  Gebbia)는���������	
��
������������������  디자인학교인���������	
��
������������������  로드아일랜드���������	
��
������������������  

디자인스쿨(RISD·・리즈디)를���������	
��
������������������  졸업한���������	
��
������������������  대표적인���������	
��
������������������  디자이너���������	
��
������������������  출신���������	
��
������������������  창업가다.���������	
��
������������������  

디자인���������	
��
������������������  회사���������	
��
������������������  및���������	
��
������������������  인력에���������	
��
������������������  대한���������	
��
������������������  수요도���������	
��
������������������  커지고���������	
��
������������������  있다.���������	
��
������������������  실제로���������	
��
������������������  실리콘밸리에서는���������	
��
������������������  디자인의���������	
��
������������������  중요성을���������	
��
������������������  깨달은���������	
��
������������������  

여러���������	
��
������������������  테크·・IT���������	
��
������������������   기업들이���������	
��
������������������  디자인���������	
��
������������������  회사���������	
��
������������������  인수에���������	
��
������������������  나섰다.���������	
��
������������������  2004 년���������	
��
������������������   IT���������	
��
������������������   제조업체���������	
��
������������������   '프리스트로닉스'(Flextronics)가���������	
��
������������������  

디자인���������	
��
������������������  회사���������	
��
������������������  프로그���������	
��
������������������  디자인(Frog���������	
��
������������������  Design)을���������	
��
������������������  인수한���������	
��
������������������  것을���������	
��
������������������  시작으로���������	
��
������������������  페이스북이���������	
��
������������������   Sofa(2011),���������	
��
������������������  

Hotstudio(2013),���������	
��
������������������  Teehan+Lax(2015)를���������	
��
������������������  차례로���������	
��
������������������  인수했고���������	
��
������������������  구글도���������	
��
������������������   2014 년���������	
��
������������������  Gecko���������	
��
������������������  Design 을���������	
��
������������������  인수했다.���������	
��
������������������  

최근엔���������	
��
������������������  벤처캐피탈���������	
��
������������������  회사들도���������	
��
������������������  디자이너���������	
��
������������������  영입���������	
��
������������������  대열에���������	
��
������������������  합류했다.���������	
��
������������������  실리콘밸리���������	
��
������������������  유명���������	
��
������������������  벤처캐피탈���������	
��
������������������  회사인���������	
��
������������������  

클레이너���������	
��
������������������  퍼킨스���������	
��
������������������  코필드���������	
��
������������������  &���������	
��
������������������  바이어스(Kleiner���������	
��
������������������  Perkins���������	
��
������������������  Caufield���������	
��
������������������  &���������	
��
������������������  Byers·・KPCB)가���������	
��
������������������  디자이너���������	
��
������������������   1 명을���������	
��
������������������  

파트너로���������	
��
������������������  기용했고���������	
��
������������������  구글���������	
��
������������������  벤처스에서는���������	
��
������������������   5 명의���������	
��
������������������  디자이너가���������	
��
������������������  파트너로���������	
��
������������������  일하고���������	
��
������������������  있다.���������	
��
������������������  지난해���������	
��
������������������  야후·・구글���������	
��
������������������  

출신의���������	
��
������������������   UX���������	
��
������������������  디자이너���������	
��
������������������  아이린���������	
��
������������������  에이우(Irene���������	
��
������������������  Au)는���������	
��
������������������  에너지���������	
��
������������������  전문���������	
��
������������������  투자사인���������	
��
������������������  코슬라���������	
��
������������������  벤처스의���������	
��
������������������  디자인���������	
��
������������������  실행���������	
��
������������������  

파트너(Design���������	
��
������������������  Operating���������	
��
������������������  Partner)로���������	
��
������������������  발탁됐다.���������	
��
������������������  이들���������	
��
������������������  디자인���������	
��
������������������  파트너는���������	
��
������������������  투자���������	
��
������������������  대상���������	
��
������������������  테크���������	
��
������������������  스타트업의���������	
��
������������������  

UI·・UX���������	
��
������������������  등���������	
��
������������������  디자인���������	
��
������������������  능력을���������	
��
������������������  평가해���������	
��
������������������   VC 의���������	
��
������������������  투자���������	
��
������������������  결정에���������	
��
������������������  기여하고���������	
��
������������������  투자���������	
��
������������������  기업에겐���������	
��
������������������  디자인���������	
��
������������������  조언���������	
��
������������������  및���������	
��
������������������  지원을���������	
��
������������������  

하는���������	
��
������������������  등���������	
��
������������������  중심적���������	
��
������������������  역할을���������	
��
������������������  하고���������	
��
������������������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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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B 의���������	
��
������������������  디자인���������	
��
������������������  파트너이자���������	
��
������������������  로드아일랜드���������	
��
������������������  디자인스쿨���������	
��
������������������  총장인���������	
��
������������������  존���������	
��
������������������  마에다(John���������	
��
������������������  Maeda)는���������	
��
������������������  최근���������	
��
������������������   '디자인���������	
��
������������������  

인���������	
��
������������������  테크���������	
��
������������������  리포트���������	
��
������������������   2015'(Design���������	
��
������������������  in���������	
��
������������������  tech���������	
��
������������������  report���������	
��
������������������  2015)란���������	
��
������������������  제목의���������	
��
������������������  보고서에서���������	
��
������������������   "실리콘밸리���������	
��
������������������   IT·・테크���������	
��
������������������  기업이���������	
��
������������������  

발전함에���������	
��
������������������  따라���������	
��
������������������  이에���������	
��
������������������  기여하는���������	
��
������������������  디자이너들의���������	
��
������������������  가치���������	
��
������������������  창출은���������	
��
������������������  더욱���������	
��
������������������  커질���������	
��
������������������  것"이라고���������	
��
������������������  전망했다.���������	
��
������������������  

마에다���������	
��
������������������  총장은���������	
��
������������������  향후���������	
��
������������������  몇���������	
��
������������������  년���������	
��
������������������  간���������	
��
������������������  디자인���������	
��
������������������  스타트업들에���������	
��
������������������  대한���������	
��
������������������  M&A가���������	
��
������������������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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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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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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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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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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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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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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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디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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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을���������	
��
������������������  받아���������	
��
������������������  실제로���������	
��
������������������  성장하게���������	
��
������������������  하는���������	
��
������������������  모델이다.���������	
��
������������������  일반적으로���������	
��
������������������  투자���������	
��
������������������  회사들이���������	
��
������������������  적어도���������	
��
������������������   10%���������	
��
������������������  

이상의���������	
��
������������������  지분을���������	
��
������������������  받아���������	
��
������������������  크게���������	
��
������������������  성공시키는���������	
��
������������������  것과는���������	
��
������������������  달리���������	
��
������������������  아주���������	
��
������������������  작은���������	
��
������������������  지분을���������	
��
������������������  얻되���������	
��
������������������  다양항���������	
��
������������������  회사들이���������	
��
������������������  성공하게���������	
��
������������������  

하고,���������	
��
������������������  조금씩���������	
��
������������������  이익을���������	
��
������������������  취하는���������	
��
������������������  이���������	
��
������������������  모델은,���������	
��
������������������  그래서���������	
��
������������������  그런지���������	
��
������������������  포트폴리오���������	
��
������������������  회사가���������	
��
������������������  무척���������	
��
������������������  다양하다.���������	
��
������������������  우리가���������	
��
������������������  알만한���������	
��
������������������  

회사들이���������	
��
������������������   Bitly,���������	
��
������������������  InstaPaper,Estimote,���������	
��
������������������  IFTTT,���������	
��
������������������  Kickstarter,���������	
��
������������������  Medium,���������	
��
������������������  Path,���������	
��
������������������  Songkick,���������	
��
������������������  Summize,���������	
��
������������������  Tumblr,���������	
��
������������������  

Yo���������	
��
������������������  등이���������	
��
������������������  있다.���������	
��
������������������  

그들의���������	
��
������������������  활동���������	
��
������������������  중에���������	
��
������������������   Brooklyn���������	
��
������������������  Beta���������	
��
������������������  Camp 라는���������	
��
������������������  것이���������	
��
������������������  있는데,���������	
��
������������������  디자이너와���������	
��
������������������  개발자가���������	
��
������������������  한���������	
��
������������������  팀이���������	
��
������������������  되어���������	
��
������������������  선발되면���������	
��
������������������  

25000 불을���������	
��
������������������  투자받고���������	
��
������������������   (지분���������	
��
������������������   6%)���������	
��
������������������  여러���������	
��
������������������  멘토들에게���������	
��
������������������  조언���������	
��
������������������  받을���������	
��
������������������  수���������	
��
������������������  있는���������	
��
������������������  기회가���������	
��
������������������  주어지는데,���������	
��
������������������  이���������	
��
������������������  

프로그램을���������	
��
������������������  자세히���������	
��
������������������  보면���������	
��
������������������  매우���������	
��
������������������   '디자이너'관점이���������	
��
������������������  많이���������	
��
������������������  녹아���������	
��
������������������  있다는���������	
��
������������������  사실을���������	
��
������������������  알���������	
��
������������������  수���������	
��
������������������  있다.���������	
��
������������������  갈수록���������	
��
������������������  디자인이���������	
��
������������������  

더���������	
��
������������������  중요해지는���������	
��
������������������  이���������	
��
������������������  시점에서,���������	
��
������������������  투자자들이���������	
��
������������������  창업자���������	
��
������������������  팀을���������	
��
������������������  볼���������	
��
������������������  때,���������	
��
������������������  CTO 의���������	
��
������������������  역량을���������	
��
������������������  중요하게���������	
��
������������������  평가하는���������	
��
������������������  것���������	
��
������������������  

만큼이나,���������	
��
������������������  디자이너가���������	
��
������������������  창업자에���������	
��
������������������  들어���������	
��
������������������  있는지를���������	
��
������������������  볼���������	
��
������������������  필요가���������	
��
������������������  있다는���������	
��
������������������  지적을���������	
��
������������������  한다.���������	
��
������������������  

http://betaworks.com/���������	
��
������������������  

KPCB���������	
��
������������������  

클라이너���������	
��
������������������  퍼킨스���������	
��
������������������  코필드���������	
��
������������������   &���������	
��
������������������  베이어스(KPCB,���������	
��
������������������  Kleiner���������	
��
������������������  Perkins���������	
��
������������������  Caufield���������	
��
������������������  &���������	
��
������������������  Byers)는���������	
��
������������������  월스트리트저널에���������	
��
������������������  

의하면���������	
��
������������������  미국���������	
��
������������������  최대의���������	
��
������������������  벤처캐피탈이다.���������	
��
������������������  1972 년���������	
��
������������������  네���������	
��
������������������  명에���������	
��
������������������  의해���������	
��
������������������  설립되었으며,���������	
��
������������������  이들의���������	
��
������������������  이름을���������	
��
������������������  따���������	
��
������������������  회사���������	
��
������������������  

이름을���������	
��
������������������  지었다.���������	
��
������������������  이들이���������	
��
������������������  투자한���������	
��
������������������  회사는���������	
��
������������������   Amazon,���������	
��
������������������  Google,���������	
��
������������������  Netscape,���������	
��
������������������  Zynga���������	
��
������������������  등���������	
��
������������������   500 개가���������	
��
������������������  넘는다.���������	
��
������������������  이들이���������	
��
������������������  

아마존에���������	
��
������������������  투자하여���������	
��
������������������  얻은���������	
��
������������������  수익률은���������	
��
������������������   55,000%라고���������	
��
������������������  한다.���������	
��
������������������  이���������	
��
������������������  회사에���������	
��
������������������  존���������	
��
������������������  마에다(John���������	
��
������������������  Maeda)가���������	
��
������������������  파트너로���������	
��
������������������  

들어가게���������	
��
������������������  되었다고,���������	
��
������������������  2013 년���������	
��
������������������   12 월���������	
��
������������������   4 일���������	
��
������������������  보도되었다.���������	
��
������������������  

존���������	
��
������������������  마에다는���������	
��
������������������  MIT���������	
��
������������������  Media���������	
��
������������������  Lab.의���������	
��
������������������  전설적인���������	
��
������������������  교수로,���������	
��
������������������  이전���������	
��
������������������   6 년간���������	
��
������������������  최고의���������	
��
������������������  디자인���������	
��
������������������  학교���������	
��
������������������   (RISD,���������	
��
������������������  Rhode���������	
��
������������������  Island���������	
��
������������������  

School���������	
��
������������������  of���������	
��
������������������  Design)의���������	
��
������������������  학장을���������	
��
������������������  맡았는데,���������	
��
������������������  투자���������	
��
������������������  회사의���������	
��
������������������  디자인���������	
��
������������������  책임자로���������	
��
������������������  자리를���������	
��
������������������  옮긴���������	
��
������������������  것이다.���������	
��
������������������  이는���������	
��
������������������  

앞으로의���������	
��
������������������  스타트업���������	
��
������������������  투자에서���������	
��
������������������  디자인이���������	
��
������������������  매우���������	
��
������������������  중요한���������	
��
������������������  역할을���������	
��
������������������  할���������	
��
������������������  것이라는���������	
��
������������������  점을���������	
��
������������������  암시해준다.���������	
��
������������������  

KPCB 는���������	
��
������������������  이번���������	
��
������������������  영입이���������	
��
������������������  자사의���������	
��
������������������  디지털���������	
��
������������������  인터넷���������	
��
������������������  부문���������	
��
������������������  투자,���������	
��
������������������  투자���������	
��
������������������  대상���������	
��
������������������  기업의���������	
��
������������������  제품���������	
��
������������������  개발���������	
��
������������������  지원에서���������	
��
������������������  핵심이���������	
��
������������������  

되는���������	
��
������������������  디자인의���������	
��
������������������  역할을���������	
��
������������������  반영한���������	
��
������������������  결정이라고���������	
��
������������������  밝혔다.���������	
��
������������������  

마에다는���������	
��
������������������  앞으로���������	
��
������������������   KPCB 의���������	
��
������������������  디자인���������	
��
������������������  협의회(Design���������	
��
������������������  Council)를���������	
��
������������������  이끌며,���������	
��
������������������  업계의���������	
��
������������������  유망한���������	
��
������������������  디자이너들과���������	
��
������������������  함께���������	
��
������������������  

함께���������	
��
������������������  일하는���������	
��
������������������  한편,���������	
��
������������������  디자이너���������	
��
������������������  육성���������	
��
������������������  프로그램인���������	
��
������������������  디자인���������	
��
������������������  펠로(Design���������	
��
������������������  Fellow)의���������	
��
������������������  지원���������	
��
������������������  역할을���������	
��
������������������  맡게���������	
��
������������������  된다.���������	
��
������������������  존���������	
��
������������������  

마에다는���������	
��
������������������   KPCB 의���������	
��
������������������  영입���������	
��
������������������  제안을���������	
��
������������������  수락하며���������	
��
������������������  다음과���������	
��
������������������  같은���������	
��
������������������  소감을���������	
��
������������������  밝혔다.���������	
��
������������������  “지난���������	
��
������������������  세기���������	
��
������������������  과학과���������	
��
������������������  기술이���������	
��
������������������  

그러했듯,���������	
��
������������������  21 세기에는���������	
��
������������������  예술과���������	
��
������������������  디자인이���������	
��
������������������  경제를���������	
��
������������������  바꾸어놓을���������	
��
������������������  것이라고���������	
��
������������������  굳게���������	
��
������������������  믿는다.���������	
��
������������������  KPCB 에���������	
��
������������������  합류하여���������	
��
������������������  

재능���������	
��
������������������  있는���������	
��
������������������  투자���������	
��
������������������  전문가,���������	
��
������������������  기업과���������	
��
������������������  함께���������	
��
������������������  디자인을���������	
��
������������������  리더십과���������	
��
������������������  혁신의���������	
��
������������������  최전선으로���������	
��
������������������  끌어올릴���������	
��
������������������  기회를���������	
��
������������������  거절하기란���������	
��
������������������  

어려운���������	
��
������������������  일이었다.”���������	
��
������������������  출처:디자인 D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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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cb.com/���������	
��
������������������  

���������	
��
������������������  

- 스타트업과���������	
��
������������������  디자이너의���������	
��
������������������  창업,���������	
��
������������������  이재용,���������	
��
������������������  PxD���������	
��
������������������   ���������	
��
������������������  

http://story.pxd.co.kr/1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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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  

여기에���������	
��
������������������  열거된���������	
��
������������������  회사들을���������	
��
������������������  보면,���������	
��
������������������  YouTube,���������	
��
������������������  Android,���������	
��
������������������  flickr,���������	
��
������������������  slideshare,���������	
��
������������������  tumblr,���������	
��
������������������  Instagram,���������	
��
������������������  vimeo,���������	
��
������������������  

Kickstarter,���������	
��
������������������  Path,���������	
��
������������������  Behance���������	
��
������������������  등���������	
��
������������������  매우���������	
��
������������������  유명한���������	
��
������������������  회사들이���������	
��
������������������  포함되어���������	
��
������������������  있다.���������	
��
������������������  

우리���������	
��
������������������  나라의���������	
��
������������������  경우에도,���������	
��
������������������  우아한���������	
��
������������������  형제들의���������	
��
������������������  김봉진���������	
��
������������������  대표,���������	
��
������������������  Line 에���������	
��
������������������  인수된���������	
��
������������������  위트���������	
��
������������������  스튜디오���������	
��
������������������  채은석���������	
��
������������������  공동대표���������	
��
������������������  

등을���������	
��
������������������  생각해���������	
��
������������������  볼���������	
��
������������������  수���������	
��
������������������  있겠다.���������	
��
������������������  

2.���������	
��
������������������   디자이너를���������	
��
������������������  창업자로���������	
��
������������������  

디자이너펀드���������	
��
������������������  

디자이너���������	
��
������������������  창업자를���������	
��
������������������  위한���������	
��
������������������   (Co-founded���������	
��
������������������  by���������	
��
������������������  Designer)���������	
��
������������������   전용���������	
��
������������������  펀드가���������	
��
������������������  등장했다.���������	
��
������������������  바로���������	
��
������������������   '디자이너펀드'이다.���������	
��
������������������  

스타트업에서���������	
��
������������������  디자인이���������	
��
������������������  중요하다.���������	
��
������������������  그리고���������	
��
������������������  디자인을���������	
��
������������������  중요시하는���������	
��
������������������  스타트업은���������	
��
������������������  성공할���������	
��
������������������  확률이���������	
��
������������������  높다.���������	
��
������������������  그래서���������	
��
������������������  

디자이너가���������	
��
������������������  반드시���������	
��
������������������  창업팀에���������	
��
������������������  합류해야하만���������	
��
������������������  한다.���������	
��
������������������  디자이너가���������	
��
������������������  창업팀에���������	
��
������������������  합류하면���������	
��
������������������  디자인의���������	
��
������������������  영향력이���������	
��
������������������  

커지고,���������	
��
������������������  성공확률이���������	
��
������������������  높아진다.���������	
��
������������������  그리고���������	
��
������������������  그들은���������	
��
������������������  성공적으로���������	
��
������������������  돈을���������	
��
������������������  벌어���������	
��
������������������  다시���������	
��
������������������  디자이너���������	
��
������������������  창업팀에���������	
��
������������������  돈을���������	
��
������������������  

투자한다.���������	
��
������������������  이런���������	
��
������������������  식의���������	
��
������������������  선순환이���������	
��
������������������  이루어지면,���������	
��
������������������  디자인의���������	
��
������������������  그리고���������	
��
������������������  디자이너���������	
��
������������������  창업의���������	
��
������������������  영향력이���������	
��
������������������  커질���������	
��
������������������  것이다.���������	
��
������������������  

이런���������	
��
������������������  믿음으로,���������	
��
������������������  이미���������	
��
������������������  성공한���������	
��
������������������  디자이너들이���������	
��
������������������  만든���������	
��
������������������  펀드이다.���������	
��
������������������  (만약���������	
��
������������������  내가���������	
��
������������������  성공한다면���������	
��
������������������  한국에도���������	
��
������������������  꼭���������	
��
������������������  이런���������	
��
������������������  

펀드를���������	
��
������������������  만들고���������	
��
������������������  싶다.)���������	
��
������������������   이���������	
��
������������������  펀드가���������	
��
������������������  하는���������	
��
������������������  일은���������	
��
������������������  투자,���������	
��
������������������  교육,���������	
��
������������������  커뮤니티���������	
��
������������������  이렇게���������	
��
������������������  세���������	
��
������������������  가지이다.���������	
��
������������������  

http://designerfund.com���������	
��
������������������  

투자(Invest)���������	
��
������������������  

"디자이너"가���������	
��
������������������  창업에���������	
��
������������������  참여한���������	
��
������������������  기업에���������	
��
������������������  한정하여,���������	
��
������������������  보통���������	
��
������������������   10 만불-100 만불(1 억-10 억)���������	
��
������������������  정도를���������	
��
������������������  투자한다고���������	
��
������������������  

한다.���������	
��
������������������  다양한���������	
��
������������������  디자이너들이���������	
��
������������������  창업���������	
��
������������������  혹은���������	
��
������������������  공동창업한���������	
��
������������������  목록을���������	
��
������������������  보고���������	
��
������������������  있자면���������	
��
������������������  상당히���������	
��
������������������  부럽다.���������	
��
������������������  아직���������	
��
������������������  얼마되지���������	
��
������������������  

않아서인지,���������	
��
������������������  포트폴리오에���������	
��
������������������  한국까지���������	
��
������������������  알려진���������	
��
������������������  스타트업은���������	
��
������������������  없지만,���������	
��
������������������  어떤���������	
��
������������������  기업에���������	
��
������������������  투자했는지���������	
��
������������������  살펴���������	
��
������������������  보려면���������	
��
������������������  

아래���������	
��
������������������  기사를���������	
��
������������������  참고.���������	
��
������������������  

The���������	
��
������������������  Designer���������	
��
������������������  Fund���������	
��
������������������  puts���������	
��
������������������  seed���������	
��
������������������  money���������	
��
������������������  into���������	
��
������������������  startups���������	
��
������������������  with���������	
��
������������������  designer-founders���������	
��
������������������  

교육(Bridge)���������	
��
������������������  

브릿지���������	
��
������������������  프로그램도���������	
��
������������������  나중에���������	
��
������������������  꼭���������	
��
������������������  해���������	
��
������������������  보고���������	
��
������������������  싶은���������	
��
������������������  방식���������	
��
������������������  중���������	
��
������������������  하나이다.���������	
��
������������������  

우선���������	
��
������������������  브릿지���������	
��
������������������  프로그램에���������	
��
������������������  적합한���������	
��
������������������  스타트업과���������	
��
������������������  디자이너���������	
��
������������������  양쪽을���������	
��
������������������  모은다.���������	
��
������������������  여기서���������	
��
������������������  스타트업은���������	
��
������������������  사실���������	
��
������������������  굉장히���������	
��
������������������  

유명한���������	
��
������������������  회사들이���������	
��
������������������  많다(꼭���������	
��
������������������  디자이너가���������	
��
������������������  공동창업한���������	
��
������������������  회사에���������	
��
������������������  한정하지는���������	
��
������������������  않는다).���������	
��
������������������   그리고���������	
��
������������������  디자이너들도���������	
��
������������������  

우수한���������	
��
������������������  사람들이���������	
��
������������������  많다.���������	
��
������������������  이���������	
��
������������������  디자이너들을���������	
��
������������������  스타트업에���������	
��
������������������  취업���������	
��
������������������  시킨다.���������	
��
������������������  이���������	
��
������������������  때���������	
��
������������������  급여/처우���������	
��
������������������  협상,���������	
��
������������������  특히���������	
��
������������������  지분���������	
��
������������������  협상���������	
��
������������������  

등에서���������	
��
������������������  도움을���������	
��
������������������  준다.���������	
��
������������������  (채용은���������	
��
������������������  짧은���������	
��
������������������  인턴���������	
��
������������������  방식과���������	
��
������������������  장기���������	
��
������������������  계약���������	
��
������������������  방식이���������	
��
������������������  있다)���������	
��
������������������  

채용���������	
��
������������������  이후에는���������	
��
������������������  일주일에���������	
��
������������������  한���������	
��
������������������  번씩���������	
��
������������������  저녁에���������	
��
������������������  브릿지���������	
��
������������������  프로그램에���������	
��
������������������  참여하는���������	
��
������������������  디자이너들끼리���������	
��
������������������  모여서���������	
��
������������������  서로���������	
��
������������������  

교류도���������	
��
������������������  하고,���������	
��
������������������  강의도���������	
��
������������������  듣고,���������	
��
������������������  저녁도���������	
��
������������������  먹는다.���������	
��
������������������  프로그램���������	
��
������������������  전체가���������	
��
������������������  종료된���������	
��
������������������  이후에는���������	
��
������������������  다니던���������	
��
������������������  회사에���������	
��
������������������  계속���������	
��
������������������  다닐���������	
��
������������������  

수도���������	
��
������������������  있고,���������	
��
������������������  그만���������	
��
������������������  둘���������	
��
������������������  수도���������	
��
������������������  있다.���������	
��
������������������  

참여���������	
��
������������������  디자이너는���������	
��
������������������  전혀���������	
��
������������������  비용을���������	
��
������������������  내지���������	
��
������������������  않는다.���������	
��
������������������  

http://designerfund.com/bridge/���������	
��
������������������  

커뮤니티(Community)���������	
��
������������������  

자기들이���������	
��
������������������  투자한���������	
��
������������������  회사���������	
��
������������������  사람들,���������	
��
������������������  브릿지���������	
��
������������������  프로그램을���������	
��
������������������  통해���������	
��
������������������  교육한���������	
��
������������������  사람들���������	
��
������������������  뿐만���������	
��
������������������  아니라,���������	
��
������������������  스타트업과���������	
��
������������������  관련된���������	
��
������������������  

디자이너들의���������	
��
������������������  모임을���������	
��
������������������  만들어���������	
��
������������������  교류한다.���������	
��
������������������  우리나라���������	
��
������������������  스타트업���������	
��
������������������  디자이너들이���������	
��
������������������  얼마나���������	
��
������������������  고립되어���������	
��
������������������   (대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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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다���������	
��
������������������  나이도���������	
��
������������������  많고���������	
��
������������������  말도���������	
��
������������������  안���������	
��
������������������  통하는���������	
��
������������������  개발자���������	
��
������������������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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